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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의궤는 ꡔ오례의ꡕ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된 일회성 의주로서 기능했으

나, 시간이 흘러 그 ꡔ오례의ꡕ라는 전례서의 사례집으로써 기능하게 되면

서 오례의와 비슷한 위상을 갖게 되기도 한다. 또한 등록과의 비교를 통

해서 등록과 유사하게 공문서 모음집으로서의 성격을 알 수 있으나 의궤

청 설치 여부가 의궤와 등록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되어, 이와 대비되는

의궤의 위상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는 정조 19년(1795) 화성으로의 원행을 마치고 정

리의궤청을 설치해 제작된 의궤로써, 통상의 의궤들이 1방, 2방 등 분방

시스템을 갖추고 행사를 준비한 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달리

6명의 정리사가 정리소 하에서 업무를 진행한 다음, 정리의궤청 하에서

문서들을 모아 편찬해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원행을묘정

리의궤는 의궤 최초로 활자본으로 편찬이 되어 분상용이 아니라 배포용

으로 다루어졌다. 예조의 관리들이 보는 용이 아닌 홍보용으로써 독자들

이 보는 입장에서 쓰여 졌기 때문에 기록체제가 정연한 것 또한 특징이

다.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는 봉수당진찬이라는 진찬이 중심이 된, 축제를 다

룬 의궤로서 이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를 기점으로 진찬의궤들에는 ‘악장’,

‘치사’, ‘전문’이 추가된다.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에 기록된 봉수당진찬은 정조가 화성으로 원행을

갔을 때 화성 봉수당에서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회갑연을 열어준

것을 말한다. 이 봉수당진찬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진찬이 어떻게 행해

졌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속오례의의 규준과 비교해 절을 몇 번 받았는

지, 작은 몇 례가 행해졌는지, 내외빈의 수, 정재의 가짓수 등등 권위를

파악할 수 있는 행례들을 통해 왕실의 규율과 혜경궁 홍씨의 위상을 알

수 있다. 또한 봉수당진찬의 반차도와 도식을 분석해서 정조의 행사에

대한 집념과 도식의 규준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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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 봉수당진찬 의주는 후에 고종의 진찬연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등 왕실 전례서로써 기능하면서 규준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기록 그 자체가 앞서 언급했듯 배포용으로 만들어지면

서 정연한 기록체계를 띠게 되어 기록학적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마지

막으로 진찬 행사를 통해 혜경궁 홍씨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주려는 정치

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인 맥락에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

는 역사적 가치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원행을묘정리의궤, 의궤, 봉수당진찬, 진찬의궤

학 번 : 2021-20654



- iii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선행 연구 및 연구방법 ·················································· 2

제 2 장 의궤의 기록학적 특징 ········································ 6

제 1 절 의궤의 분류, 제작, 구성, 보존 ····································· 6

1. 의궤의 분류 ······················································································· 6

2. 의궤의 제작 ····················································································· 10

3. 의궤의 구성 ····················································································· 14

4. 의궤의 보존 ····················································································· 17

제 2 절 국조오례의와 비교 통한 의궤의 특징 ····················· 21

제 3 절 등록과의 비교 통한 의궤의 특징 ····························· 25

제 4 절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의 기록학적 특징 ····················· 29

1.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의 제작 ························································· 29

2.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의 구성 ························································· 31

3.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의 기록학적 특징 ······································· 34

제 3 장 봉수당진찬의 기록학적 특징 ························· 37

제 1 절 진찬의 시대적 변화 ······················································ 37

제 2 절 진찬의궤의 변천 ····························································· 40

제 3 절 갑자진연의궤와의 비교 ················································ 44

제 4 절 기사진표리진찬의궤와의 비교 ··································· 54

제 5 절 봉수당진찬의 구성과 특징 ·········································· 59

1. 봉수당진찬의 구성과 특징 ····························································· 59



- iv -

2. 국조속오례의와 봉수당진찬 행례 비교 ····································· 62

3. 봉수당진찬 도식과 반차도 ··························································· 77

제 4 장 봉수당진찬의 기록학적 가치 ························· 85

제 5 장 결론 ······································································· 92

참고문헌 ················································································ 94

Abstract ··············································································· 97



- v -

표 목 차

<표1> 현전 의궤의 분야별 종 수 ······················································ 6

<표2> 왕실 행사를 기준으로 한 의궤의 분류 ································ 8

<표3> 의궤 제작의 배경에 따른 의궤의 분류 ······························ 10

<표4> 원행을묘정리의궤 목차 ·························································· 32

<표5> 19세기 진찬의궤 ······································································ 40

<표6> 진찬의궤 목차의 변화 ···························································· 42

<표7> 갑자진연의궤의 목차 ······························································ 46

<표8> 갑자진연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 목차 비교 ·················· 48

<표9> 내연의 절차와 악가무 ···························································· 49

<표10> 외연의 절차와 악가무 ·························································· 49

<표11> 갑자진연 참석인 중 재신 이하 명단 ································ 51

<표12> 갑자진연 참석인 중 종친과 의빈의 인원 명단 ·············· 53

<표13> ꡔ기사진표리진찬의궤ꡕ 목차 ·············································· 55

<표14> 기사진찬의 의식절차 ···························································· 56

<표15>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기록된 봉수당진찬 부분 ················ 59

<표16> 봉수당진찬에 참석한 외빈 명단 ········································ 70

<표17> 봉수당진찬에 참석한 내빈 명단 ········································ 72

<표18> 정재의 비교 ············································································ 74

<표19> 1795년 원행의 계획과 실제 ················································ 82



- vi -

그 림 목 차

<그림1> 왼쪽부터 정조을묘 연화대-고종 정축 연화대무-고종

신축 연화대무 ······································································ 76

<그림2> 왼쪽부터 정조 을묘 처용무, 순조무자 처용무, 순조

기축 처용무, 헌종 무신 처용무 ········································ 76

<그림3> 정조 을묘 학무와 고종 정축 학무 ·································· 77

<그림4> 원행을묘정리의궤 반차도 중 한 장면 ···························· 79

<그림5> 화성능행도 8폭 병풍 중 <봉수당진찬도> 부분 ··········· 80

<그림6> 원행을묘정리의궤 도식 중 봉수당진찬도 ······················ 83

<그림7> 원행을묘정리의궤 채화도 ·················································· 84

<그림8> 혜경궁 홍씨 가계도 ···························································· 89



-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의궤(儀軌)는 “조선에서 왕실 및 국가행사, 예를 들면, 세자 및 왕비

의 책봉행사(冊封), 세자 및 왕의 결혼, 국장, 산릉의 축조, 왕후의 존호

및 선대왕과 왕후의 존호(尊號)를 올리는 행사, 건물의 축조, 공신의 책

봉행사, 어실의 개조(改造), 어용의 도사(圖寫), 친경행사(親耕) 등을 치

르는 논의과정, 준비과정, 의식절차, 진행, 행사가 끝난 후에 그 행사 유

공자들의 포상을 기록”1)한 것이다. 즉, 왕실과 국가의 주요 행사를 준비

단계부터 사후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격식에 맞게 정리하여 기록과

그림으로 남긴 책이라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등에도 의례의 기록이

남아있지만 내용의 규모가 방대하고 소상하며 행차모습 등 그림으로 표

현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의궤로 제작하였다. 왕실의 혼사, 장례, 부묘

(祔廟), 건축, 잔치, 편찬 등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여 유사한

행사가 있을 시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대개 1∼4책의 필사본으로 제작되

었지만, 8, 9책에 달하는 분량이 활자로 인쇄되어 폭넓게 반포된 것도 있

다. 각 책의 제목은 ꡔ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ꡕ와 같이 해당 행사를

주관한 임시 관서의 명칭에 ‘의궤(儀軌)’를 붙여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 조선이 건국된 초기부터 의궤가 제작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모두

소실되었으며 조선 중기 이후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다. 현재 전하여지는

의궤(儀軌)로는 1601년(선조 34)에 만들어진 의인왕후(懿仁王后)의 장례

에 대한 것인 ꡔ의인왕후유릉산릉도감의궤(懿仁王后裕陵山陵都監儀軌)ꡕ가

가장 오래된 것이며, 19세기까지 시기가 내려올수록 종류도 많아지고 질

적인 수준도 높아졌다. 의궤에는 화려하고 다양한 도설과 함께 장인층까

지도 포괄하는 상세한 참여인원의 명단, 다양하고 세세한 물목들 등 기

존 편년 사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인 기록이 담겨 있다.

1) 박병선, 1985 ꡔ조선조의 의궤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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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의궤는 조선 시기의 대표적인 기록 문화유산으

로 인정받아 2007년 8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2)

의궤(儀軌)는 1방 의궤, 2방 의궤 등 제작되는 유형이 있긴 하였으나

따로 공식적인 제작 기준이나 프로토콜이 없었다. 그렇기에 조선시대 후

기까지 제작되는 의궤들은 모두 내용과 형식이 큰 틀에서는 일정 정도의

정형성을 띠긴 하지만 자유로운 변주가 이어졌다. 그러나 1795년을 계기

로 의궤는 목차와 내용에 있어서 정형화된 형식을 띠기 시작하는데 그

분기점이 되는 의궤가 바로 ‘ꡔ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ꡕ’다.3)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는 정조가 1795년 화성으로 원행을 가면서 벌였던 일

련의 축제에 대한 과정을 기록한 공문서 모음집이다. 화성은 정조가 왕

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화

성으로 행차를 하는 과정을 소상히 기록한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는 역사적

으로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원행의 과정에서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화성행궁의 봉수당에서 회갑연을 열어주는

데, 이것이 봉수당진찬(奉壽堂進饌)이다.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에는 특히

이 봉수당진찬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진찬의 내용을 기록한 의주 등이 자

세하게 기록되어있다. 또한 이 봉수당진찬은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와 마찬

가지로 하나의 전례서가 되어서 그 다음 왕조의 진찬을 기획할 때 하나

의 기준점이 된다. 그러므로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의 봉수당진찬 부분은

기록학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례서로써의 가치를 갖게 됨과 동시에 역

사적인 기록으로서의 의의도 갖게 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원행을묘정

리의궤 봉수당진찬 부분을 기록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이 논문은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기록된 봉수당진찬의 기록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의궤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

2)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 “의궤” 부분 참조(2023.07.24.)
3) 김종수, 2003 ｢규장각 소장 연향 의궤 관련 고찰｣, ꡔ한국학보ꡕ, Vol.29,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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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궤가 제작된 방식, 보존 방법, 분류 등을 알아봄과 동시에 특히 ꡔ

국조오례의ꡕ 및 등록과의 비교를 꾀했다. 이를 통해서 특이점을 찾는 방

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ꡔ국조오례의ꡕ와의 비교를 통해서는 전례서

로써 기능하는 의궤의 위상을, 등록과의 비교를 통해서는 의궤가 제작

및 편집방식에 있어서는 등록과 차이점이 거의 없지만 의궤청을 세운뒤

제작한다는 점, 등록보다 보존에 좀 더 중점을 둔다는 특이점을 알 수

있었다. 이후 봉수당진찬이 기록되어 있는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에 대한

분석을 했다. 다른 의궤들과는 달랐던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만의 독특했던

제작방식을 알아봄과 동시에 구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특히 기록학

적인 분석을 통해서 원행을묘정리의궤가 관청에서 관리들의 참고용이 아

닌 외부의 독자를 상정한 의궤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봉수당진

찬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대적인 분석을 위해 바

로 전 의궤와 후의 의궤를 비교 분석했다. 전의 의궤는 ꡔ갑자진연의궤ꡕ

이고, 후자는 ꡔ기사진표리진찬의궤ꡕ이다. 두 의궤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혜경궁과 관련한 작례, 절의 횟수, 정재의 가짓수, 내외빈의 참석자 수를

상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혜경궁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

었다. 마지막으로 봉수당진찬을 분석할 때에도 위 4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ꡔ국조속오례의ꡕ를 규준으로 삼고 행례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

다. 이를 통해서 봉수당진찬의 기록학적인 가치를 결론내릴 수 있었는데

그것은 역사기록으로써의 가치, 기록으로써의 특수성, 전례서로써의 가치

이다. 역사기록은 정치적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봉수당진찬

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다는 것이고, 기록으로써의 특수성은 보기 드

문 배포용으로써의 왕실 기록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봉수당진찬이 후

에 열렸던 연회들에 참고가 되었다는 데서 전례서로써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참고한 논문과 단행본들의 목록을 연구를 진행하는 순서에 따

라 정리한 것으로, 선행연구와 관계된 것이다.

먼저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 봉수당진찬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의궤 전반

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관련 논문 및 단행본들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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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의궤의 분류, 제작, 구성, 보존과 관련된 분석을 싣고 있는 두 권의

단행본은 김문식과 신병주가 지은 ꡔ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ꡕ4) 와

김해영이 지은 ꡔ조선왕조의 의궤와 왕실행사ꡕ5)다. 전자는 의궤의 제작

및 보존에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후자는 제작 및 구성,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의궤는 예법서자 규준으로써 ꡔ국조오례의ꡕ와 공통점이 많아 분석을 시

도할 때, ꡔ국조오례의ꡕ와의 비교를 통해 의궤의 의의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였다. 관련된 논문들은 박경지의 ｢조선초기 국가례 정비와 국조오례

의 편찬｣6) 및 안유경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그 속보(續補)편의

편찬과정 및 내용｣7)으로, ꡔ국조오례의ꡕ에 대한 편찬과정과 규준으로써의

특징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생산과정의 측면에서 등록(謄錄)과의 유사성도 많이 있었기에 등록과

의 비교를 통해 의궤의 특성을 찾아내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었다. 이를

위해 연갑수의 ｢조선후기 등록에 대한 연구｣8), 이형중의 ｢조선시대 기록

관리제도와 등록체계｣9)를 많이 참고했다. 두 논문은 모두 등록을 기본으

로 하여 의궤와의 공통점(생산방식 및 편집) 및 차이점(의궤청 설립 유

무 및 보존 중점 유무)을 도출해내고 있다.

의궤에 대한 대략적인 분석 다음 봉수당진찬의 기록이 실려 있는 원행

을묘정리의궤를 분석했다. 주로 참조한 자료는 단행본 두 권으로, 하나는

김문식의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10)고 하나는 한영우의 ꡔ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ꡕ11) 로,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의 제작과 구성 및 기록학적 특징을

4) 김문식 외, 2018 ꡔ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ꡕ, 돌베개
5) 김해영, 2018 ꡔ조선왕조의 의궤와 왕실행사ꡕ, 현암사
6) 박경지, 2021 ｢조선초기 국가례 정비와 국조오례의 편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7) 안유경, 2010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그 속보(續補)편의 편찬과정 및 내

용｣, ꡔ유교문화연구ꡕ, vol.1
8) 연갑수, 2000 ｢조선후기 등록에 대한 연구｣, ꡔ역사문화연구ꡕ, vol.12
9) 이형중, 2020 ｢조선시대 기록관리제도와 등록체계｣,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

논문
10) 김문식, 2020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 아카넷
11) 한영우, 2013 ꡔ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ꡕ, 효형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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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있다.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에 대한 분석을 끝낸 뒤 본격적으로 분석한 것은

봉수당진찬으로, 진찬이었던 봉수당진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진찬

의 변천 및 진찬의궤의 변천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위해 특히 참고한

것은 여러 논문과 단행본 중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ꡔ조선후기 궁

중연향문화 권2ꡕ12) 로, 이와 더불어 김종수의 ꡔ의궤로 본 조선시대 궁중

연향 문화ꡕ13)도 있다. 두 권의 책 모두 난립하는 진연 용어들 가운데 진

찬이라는 용어를 정립해주고, 진찬의궤의 변천을 분석하고 있다.

봉수당진찬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상대적 비교를 위해 이전 시대의 의

궤와, 이후 시대의 의궤를 하나씩 분석할 필요가 있어 영조대의ꡔ갑자진

연의궤ꡕ와 순조대의 ꡔ기사진표리진찬의궤ꡕ를 분석했다. 김종수의 ꡔ영조

의 기로소 입소 경축 연향을 담다ꡕ14) 를 통해서 ꡔ갑자진연의궤ꡕ의 구성

과 특징을 잘 분석할 수 있었고, 김종수의 ꡔ의궤로 본 조선시대 궁중연

향 문화ꡕ15)를 통해 ꡔ기사진표리진찬의궤ꡕ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것은 봉수당진찬이었다. 봉수당진찬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한 것은 바로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16)역서로 원전을 분석

하여 유의미한 분석 결과들을 도출하는 것이 최대 목표였다. 또한 오례

의에 입각해 봉수당진찬의 행례들을 각각 분석하는 것인데 절의 유무,

작의 횟수, 정재의 특징 등이 그것이었다. 이를 위해 송혜진의 ｢봉수당진

찬의 무대와 공연 요소 분석｣17), 임혜련의 ꡔ1795년(정조 19) 혜경궁의

화성행차와 봉수당진찬의 특징ꡕ18) 등의 논문을 두루 참조했다. 두 논문

에는 봉수당진찬의 행례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다.

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ꡔ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권2ꡕ, 민속원
13) 김종수, 2022 ꡔ의궤로 본 조선시대 궁중연향 문화ꡕ, 민속원
14) 김종수, 2017 ꡔ영조의 기로소 입소 경축 연향을 담다ꡕ, 민속원
15) 김종수, 2022 ꡔ의궤로 본 조선시대 궁중연향 문화ꡕ, 민속원
16) 수원시, 1999 ꡔ원행을묘정리의궤 역주ꡕ, 수원시
17) 송혜진, 2009 ｢봉수당진찬의 무대와 공연 요소 분석｣, 공연문화, Vol.18.
18) 임혜련, 2018 ｢1795년(정조 19) 혜경궁의 화성행차와 봉수당진찬의 특징｣,

장서각, Vol.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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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의궤의 기록학적 특징

제 1 절 의궤의 분류, 제작, 구성, 보존

1. 의궤의 분류

의궤와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연구 논문과 연구서, 교양서 등이 출판되

고 있을 뿐 아니라 의궤 자료에 대한 목록서, 해제, 국역서의 간행도 활

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다량의 의궤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의궤에

대한 상세 정보와 함께 원문 이미지 등을 웹상에 제공하고 있어 자료 이

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들 소장 기관의 소장 의궤 목록이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의궤 목록 자료는 분류 방식이 서로 다르다. 우선 국내외 의궤

에 대한 종합적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ꡔ규장각 소장 의궤 종합목록ꡕ에서

의궤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 목록서에는 ‘연대별 의궤

목록’과 함께 ‘분야별 의궤 목록’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분야별

의궤 목록’의 분류 내용과 해당 의궤의 총 수를 헤아려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오례에 해당하는 길례(吉禮), 가례(嘉禮), 흉례

(凶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위주로 분류가 되어 있다.

<표1> 현전 의궤의 분야별 종 수

구

분
세부 구분 전체

규장각

소장

타 기관

소장

길례

종묘, 영녕전, 사직, 악기 31 15 7(9)
진전 9 7 0(2)
대보단 2 2 0

경모궁, 묘전, 단묘 35 8 2(25)

흉례
국장 48 42 6

산릉, 원소 98 6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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ꡔ규장각 소장 의궤 종합목록ꡕ의 이러한 분류는 오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오례의 어느 경우에도 속하지 않는 의궤가 전체 658종 가운데

261종이나 되어 지나치게 많다. 형식적인 분류에 속하지 않는 예외적인

종이 1/3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누락의 정도가 너무 큰 것으로, 심각

한 문제인 것이다.

규장각 다음으로 많은 의궤를 소장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에서는 소장 의궤 총 331종 505책의 의궤를 크게 7가지로 분류하고 있

다. 이에 따르면 ‘왕실 전례’에 관한 의궤가 234종, ‘국가 전례’에 관한 의

궤가 14종이며, 나머지는 건축 의궤 26종, 찬수의궤 44종, 영정의궤 4종,

영접의궤 1종, 기타 9종으로 나타난다. 규장각의 목록에 비하면 기타로

빈전(빈궁), 혼전(혼궁) 49 45 4
부묘(부궁) 35 32 3

가례

가례 22 21 1
책봉, 책례, 관례 31 29 2
조회, 대례 2 2 0

진연, 진찬, 진작, 화성행사 17 15 2
빈례 사신 영접 16 16 0
군례 화기도감의궤, 대사례의궤 2 2 0

기타

선원보략 수정 106 100 6
존호, 상호, 존숭, 추숭 69 66 3

궁궐 영건 16 11 5
공신 녹훈 7 5 2

실록 찬수, 수정 16 15 1
출판 5 5 0

시호, 묘호 9 9 0
영정, 어진 11 10 1
친경, 친잠 4 4 0
화성 성역 2 1 1
태실 9 9 0

금보, 옥인, 보인 3 3 0
기타의궤 4 2 2

계 658 545 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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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는 의궤의 수가 적긴 하나, 왕실 전례와 국가 전례로 나눌 때 기준

이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다량의 의궤를 소장하고 있는 두 기관 가운데 한 기관에서는

의궤를 오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또 다른 한 기관에서는 의궤를 왕실

전례와 국가 전례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오례

를 기준으로 의궤를 분류하는 방식이 의궤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큰 영

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오례를 기준으로 한 의궤 분류법은 ꡔ규장각

소장 의궤 종합목록ꡕ의 정리 방향을 정하는 것이었고, 이로써 소장 의궤

에 대한 후속적인 해제 작업이나 관련 연구 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19)

오례를 기준으로 하는 의궤 분류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의궤를

‘왕실의 일생’과 ‘왕실의 활동’이라는 범주로 나누어 분류해야한다는 견해

가 있다.20) 이를 나타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왕실 행사를 기준으로 한 의궤의 분류

19) 신병주, 2011 ｢조선왕실 의궤 분류의 현황과 개선 방안｣, ꡔ조선시대사학보ꡕ,

vol.57, p.248.
20) 신병주, 2011 같은 글 p.250.

구분 해당의궤

왕실의 일생에 관한

의궤

출생에 관한 기록과 태실의궤/왕세자의
책봉과 성인의식/왕실의 즉위식과
대례의궤/왕실의 혼례식과

가례도감의궤/왕실의 사망, 장례와 관련
의궤/왕실의 존숭 및 추승 관련 의궤

왕실의 활동에 관한

의궤

왕실의 잔치 관련 의궤/왕실의 제사/외국
사신의 영접/기록물의 편찬/어진의
제작/성곽 및 궁궐의 영건

기타 의궤

공신의 녹훈/왕실 보인의 제작/화기의
제작/제기와 악기의 조성/노비의
추쇄/국왕과 왕비의 친경 및 친잠

행사/대사례 행사 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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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류법은 의궤를 ‘왕실’과 관련 있는 책자로 파악한 것으로 의궤를 의

례를 기준으로 파악한 것과는 분류 기준이 다르다. 그러나 이 분류 방식

도 특히 왕실의 활동에 관한 의궤에서, 주체가 왕실이 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지가 의문인 것들이 있다. 의궤의 성격을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류 방식 또한 의궤 제작

의 배경이 되는 사업이나 행사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김해영(2018)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의궤

를 ‘서적의 출판’, ‘건축물의 영건(營建)’, ‘의기의 조성’, ‘통과의례성 행

사’, ‘특별행사’의 다섯 가지 범주 사업 혹은 행사와 관련해서 제작된 책

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제작 빈도면에서 압

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의궤는 왕실의 통과의례성 행사에 관한 의궤이다.

다음으로는 왕과 왕실의 지위를 빛내주는 것에 관계되는 서적류의 편찬

에 관한 의궤, 왕실의 권위에 관계되는 건축물의 영건에 관한 의궤, 특별

행사에 관한 의궤, 의례용 기물 조성에 관한 의궤의 순이다.

현존하는 의궤 중에는 이 다섯 가지 범주에 포함될 수 없으면서도 책

자명이 의궤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종류의 의궤로는 각종 제

례의 축문이나 제문을 기록한 책자가 그 한 분류로서 대다수를 차지한

다. 이 밖에 ꡔ종묘의궤(宗廟儀軌)ꡕ나 ꡔ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ꡕ와 같이

국가 제례를 담당하는 관서의 업무 사례집 성격의 책자를 의궤로 지칭한

경우도 위의 다섯 가지 범주에 포함되기는 곤란하다. 이들 책자를 제외

하면 의궤는 제작 배경이 되는 행사나 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이상 다섯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의궤는 다음

<표3>과 같다.21)

21) 김해영, 2018 ꡔ조선왕조의 의궤와 왕실행사ꡕ, 현암사,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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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의궤 제작의 배경에 따른 의궤의 분류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외규장각의궤’22)에서

는 의궤 열람과 관련해서 방문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여러 분류를

시도한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4개의 분류항목인 ‘오례별’, ‘왕대별’, ‘주제

별’, ‘유일본’이 그것이다. 그중에서 ‘주제별’은 앞서 신병주(2011)가 제안

했던 왕실 행사를 기준으로 한 분류를 참고한 것으로 크게 ‘왕실사업’,

‘왕실일생’, ‘왕실활동’, ‘기타’로 나뉜다. 각 카테고리 밑에 세부 분류를

해놓아서 방문자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의궤 분야를 훑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3가지의 분류 방식이 모두 완전하지 않다는 것, 특히

세 분류 방식이 모두 누락 되는 의궤를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어느 하

나만을 분류 방식으로 내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오례

의와 왕실 사업을 같이 분류 방식으로 내세운 국립중앙박물관처럼 3가지

의 분류 방식을 다같이 제시하거나, 적절히 섞어서 드러낸다면 보는 사

람들로 하여금 누락 되는 의궤들을 최소화하면서 더 자세하게 그것을 들

여다볼 수 있게 할 것이다.

2. 의궤의 제작

왕실의 각종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도감(都監)이라는 임시 기구가

22)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의궤

https://www.museum.go.kr/uigwe/content/contentList?searchKeyword=ks_001&data

Type=s&lmenuType=s_1_1(2023.07.26.)

구분 해당 의궤

통과의례성 행사
가례/관례/책례/즉위의례/국장(예장)/
빈전 및 혼전/부묘(부궁)/존숭과 추승

특별 행사 연회/영접/녹훈/기타(친경, 친잠, 행행, 대사례)

서적 편찬 사업
선원록/실록/기타(국조보감, 국조어첩, 열성어제,

열성지장, 삼강행실, 천의소감)
건축물 영건 사업 태실/궁전/능원묘/단묘/진전
의기 조성 사업 어진/악기/제기/위판/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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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설치되었는데 이 도감은 행사의 명칭에 따라 각각 그 이름이 달랐

다. 즉 왕실 혼례의 경우에는 가례도감, 국왕이나 왕세자의 책봉 의식에

는 책례도감, 왕실의 장례에는 국장도감, 사신을 맞이하는 행사일 경우에

는 영접도감, 궁궐의 건축과 같은 일을 행할 때는 영건도감 등과 같은

이름을 붙였으며, 이들 임시 기구인 도감에서는 각자가 맡은 행사를 주

관하였다.23)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월드컵준비위원

회가 구성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도감은 임시로 설치되는 기구이므로 관리들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

다. 도감의 직제는 대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총 책임

자에 해당하는 도제조(都提調) 1인은 정승급에서 임명되었으며, 부책임자

급인 제조(提調) 3∼4명은 판서급에서 맡았다. 실무 관리자들인 도청(都

廳) 2∼3명, 낭청(郎廳) 4∼8명 및 감독관에 해당하는 감조관(監造官)은

당하관의 벼슬아치 중에서 뽑았고, 그 아래에 문서 작성, 문서 수발, 회

계, 창고 정리 등의 행정 지원을 맡은 산원(算員), 녹사(錄事), 서리(書

吏), 서사(書士), 고직(庫直)24), 사령(使令) 등이 수 명씩 임명되었다. 도

감에서는 행사를 지휘하는 관리자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고르게 배치하였으며, 행사의 성격에 따라 인원의 증감이 있었다. 이들은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먼저 만들

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궤를 제작하였다.25)

조선 후기의 의궤는 대부분 권설관사(權設官司)인 도감(都監)등의 업

무보고서로서 편찬되었다. 도감의 업무를 마무리하면 의궤를 편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로 간주되어 의궤청(儀軌廳)을 설치하고 의궤사

목(儀軌事目)을 마련하여 의궤를 편찬하였다.26) 의궤 편찬을 담당한 권

설관사인 의궤청은 인조 대의 사료에 처음 보이지만, 1601년(선조34)에

편찬된 ꡔ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ꡕ의 ‘의궤수정’(儀

軌修正) 항목에 총호사(摠護使) 이하의 담당자 명단이 수록된 것 등을

23) 김문식 외, 2018 ꡔ조선왕실기록문화의꽃ꡕ, 돌베개, p.40.
24) 고직(庫直): 창고지기. 관아의 창고를 보살피고 지키던 사람.
25) 김문식, 2018 같은 책 p.41.
26) 김문식, 2010 ｢의궤사목에 나타나는 의궤의 제작과정｣, ꡔ규장각ꡕ, 37호,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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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도 의궤 편찬을 위해 권설관사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담당자를 두

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7) 이를 통해 조선 전기∼중기에서도 도감

과 유사한 기관에서 행사를 담당하고, 관련 기구를 설치하여 의궤를 제

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의궤의 제작 중 특이한 점은 왕의 열람을 위해 별도의 의궤를 제작했

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람용 의궤’라고 한다.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의궤

가운데 하나인 ꡔ의인왕후 빈전혼전도감의궤(殯殿魂殿都監儀軌)ꡕ(1601)의

경우 기록 내용이 남아 있지 않아서 어람용 의궤의 제작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 이후 제작된 ꡔ세종태실석난간수개의궤(世宗胎室石欄干修改

儀軌)ꡕ에도 어람용 의궤가 제작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 뒤에 제작된 ꡔ

세종단종태실수개의궤(世宗大王·端宗大王胎室修改儀軌)ꡕ(1730)와 ꡔ세종단

종태실표석수립시의궤(世宗大王端宗大王胎室表石竪立時儀軌)ꡕ(1734)에는

어람용 의궤의 제작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더라도

어람용 의궤를 제작할 때도 있고 제작하지 않을 때도 있음을 알 수 있

다. 어람용의궤는 강화도 외규장각의 병진년(1856) 당시 소장 도서 목록

을 통해서 보면 가장 오래된 것인 선조 계사년(1593)에 제작된 ꡔ중종대

왕정릉개장의궤(中宗大王靖陵改葬儀軌)ꡕ가 가장 오래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외규장각에서 소장된 의궤는 거의 대부분 어람용 의궤이기 때문이

다. 28)

현전 의궤 가운데 어람용 의궤의 제작 사실이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광해군 2년(1610)의 ꡔ책례도감의궤((冊禮都監儀軌)ꡕ이다. 이 의궤

는 선조비 의인왕후와 계비 인목왕후에게 존호를 올리고, 세자빈 유씨를

왕비로 책봉하고, 원자 이지를 왕세자로 책봉한 여러 복합적인 행사에

관해 기록한 의궤이다. 이 의궤의 말미에는 의궤 제작에 관한 내용이 있

고, 여기에는 어람용 1건과 분상용29) 7건의 의궤 제작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30)

27) 정영미, 2021 ｢조선전기 의궤 편찬 관련 기록 검토｣, ꡔ동국사학ꡕ,70호, p.296.
28) 김해영, 2018 같은 책 p.78.
29) 분상용(分上用):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한 의궤
30) 김해영, 2018 같은 책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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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람용 의궤는 정조 때에 이르러 제작이 중단되었다. 정조는 즉위하던

해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어람용 의궤를 만들지 못하도록 명하였

다.

의궤는 비록 어람건이 있으나 궁중의 휴지에 불과하고 이를 보관하려면 강화도에 옮

겨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다. 강화도에는 사고가 있으니 분상건은 심히 요긴하지 않다.

이후로는 의궤는 어람건을 마련하지 말 것을 분부하니 각 도감에서도 이를 법식으로 삼

아 준행할 것이다.31)

이로써 정조 때 이후로는 어람용 의궤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정조 원년(1776)에 편찬된 ꡔ장조상시봉원도감의궤(莊祖上諡封園都監儀

軌)ꡕ의 경우 6건의 의궤를 만들면서 춘추관과 예조 및 네 곳의 사고에

분상하였고 어람용은 별도 제작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이후에도 이런

관행이 지켜져 정조 때에는 영조의 국상을 치른 뒤 산릉도감의궤, 빈전

혼전도감의궤, 국장도감의궤를 제작함에 있어서 어람용 의궤는 만들지

않았으며, 그 밖의 각종 행사나 사업과 관련해 의궤를 제작해야하는 경

우에도 분상용 의궤만을 제작하였다. 다만 정조 7년(1783) ꡔ국조보감(國

朝寶鑑)ꡕ을 편찬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어람용 의궤가 제작되었다.32) 조

선왕조 역대 국왕의 치적 중에서 귀감이 될 만한 사실을 채록해 만든ꡔ국

조보감ꡕ의 편찬에는 정조 자신이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ꡔ국조

보감ꡕ의 편찬에 관한 의궤는 특별히 정조 자신이 관심을 가졌다.33)

어람용 의궤는 분상용과는 달리 책자를 아주 고급스럽게 제작하였다.

종이의 질이나 표지, 지면을 두른 인찰선(印札線)이나 제책 형태, 글씨

등에서 어람용은 분상용과 많은 차이가 있다.34) 무엇보다 어람용은 초주

31) ꡔ승정원일기ꡕ 77책 정조 즉위년 7월 29일 무술/김해영(2018) 같은 책 재인

용
32) 정조 6년(1782년) 제작된 국조보감감인청의궤(國朝寶鑑監印廳儀軌)가 그것

으로, 국조보감의 찬집, 감인(監印), 봉안과정을 수행한 국조보감감인청의

의궤이다.
33) 조계영, 2018 ｢정조대 국조보감의 편찬 프로세스와 찬집청 운영｣, ꡔ규장각ꡕ,

vol.53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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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草注紙)라는 고급 종이를 쓰고 분상용은 일반 종이인 저주지(楮注紙)

를 사용했다. 어람용은 표지를 초록 혹은 청색빛을 띤 구름무늬의 비단

으로 싸고 놋쇠로 가장자리를 대어 변철한 다음에 박을못으로 이를 묶

고, 박을못 밑에는 둥근 국화무늬 판을 대어 못이 빠지지 않도록 했다.

이에 비해 분상용은 붉은 무명이나 삼베로 표지를 싸고, 변철과 박을못

과 고리를 모두 시우쇠(正鐵)로 만들었다. 또한 박을못의 수효도 분상용

은 3개의 못을 사용하나, 어람용은 대개가 5개였다. 어람용은 글씨를 아

주 잘 쓰는 최고의 서사자가 해서체로 정성을 들여 썼으나, 분상용은 행

서나 반초서를 쓴 경우가 많으며, 해서로 쓴 경우라 할지라도 글씨의 수

준이 어람용에 비해 훨씬 떨어졌다.35)

3. 의궤의 구성

현전하는 도감의궤를 통해서 볼 때 도감에는 도청으로 불리는 관리부

서가 있고, 그 아래 방 혹은 소로 불리는 몇 개의 작업소가 있다. 또한

도감의 작업소 중에는 도감 직속의 작업소인 방이나 소 외에도 상설 관

서의 출장소 형태로 또 다른 지원 부서가 부설되기도 하였다. 의궤란 이

들 도청과 실무를 맡은 방과 소, 도감에 부설된 지원 부서의 업무 활동

내역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의

궤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관리부서의 기록

도감의 활동에 대해 기록한 의궤의 경우 맨 앞쪽에 수록되는 것은 도

감 도청의 업무 활동에 관한 기록인 도청 의궤(都廳 儀軌)이다. 도청 의

궤는 거개가 각종 공문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도청 의궤로

표시한 의궤도 있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34) 한영우, 2002 ｢조선시대 의궤 편찬과 현존 의궤 조사 연구｣, ꡔ한국사론ꡕ,

vol.48, p.29.
35) 김해영, 2018 같은 책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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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都廳)이란 도제조(都提調)와 제조(提調), 도청 낭청(郎廳)을 관리

자로 하는 도감(都監)의 지휘부이다. 도청은 도감 조직상 관리나 지휘를

맡은 본부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한편 도감 도청 소속의 낭청을 각 방

소속의 낭청과 구별하는 호칭이기도 하였다. 도청 소속의 낭청을 도청이

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도청에서는 실무적으로 도제조나 제조의 역

할보다도 도청의 역할이 중요했다. 도감 제도 아래서는 ‘검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이에 대한 권한과 책무는 도제조나 제조에게가 아니라 도

청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36)

도청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은 도감 전체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면서 공

적인 결정 사항을 각 방에 전달하고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었

다. 그러므로 도청 의궤는 주로 도청의 업무와 관련되어 왕래한 각종 공

문서 기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왕래한 공문서는 의궤 제작 과정에

서 대개 공문서 유형별로 나누어 수록되고, 또한 이를 날짜순으로 차례

대로 수록한다. 예컨대 영조와 정순왕후 가례 때 의궤의 경우 도청의 의

궤의 기록 내용이 계사질(啓辭秩), 예관질(禮關秩), 이문질(利聞秩), 내관

질(內關秩), 품목질(稟目秩), 감결질(甘結秩)의 순서로 이루어진 경우가

그러하다. 37) 계사질은 계사 외에도 왕의 지시 사항인 전교(傳敎)가 함

께 수록된다. 예관질은 예조에서 도감에 보내온 관문(關文)을 날짜별로

수록한 것이다. 내관질은 예조를 제외한 다른 상설 관서에서 도감에 보

낸 공문으로 주로 첩보 형식으로 회신한 것이다. 품목질은 도청의 실무

자들이 도청의 당상에게 품의한 문서를 차례대로 수록한 것이다. 감결질

은 도감의 당상이 도청의 하급 관리에게 내린 지시사항을 날짜순으로 수

록한 것이다. 한편 도감의 업무를 종료하면서 도감의 업무에 종사한 관

리 및 행사 참가자 및 장인들에 대한 논상과 관련된 기록 내용이나 의궤

의 제작에 관한 기록 내용 또한 도청의궤에 수록되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 도청 의궤에는 의궤 제작에 관한 업무 내역도 수록되는 경우가 많

다.38)

36) 나영훈, 2014 ｢의궤를 통해 본 조선후기 도감의 구조와 그 특성｣, ꡔ역사와현

실ꡕ, vol.93, p.243.
37) 김해영, 2018 같은 책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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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부서의 기록

도감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곳은 방(房)이나 소(所)로 불리는 작

업장이다. 방은 실내에 작업 시설을 갖춘 작업소로 대개 도감 본부가 위

치한 곳이나 그 가까이에 위치한다. 소는 방과는 달리 작업장이 도감 본

부가 위치한 곳에서 떨어져 있는 곳으로 주로 야외 작업장을 지칭한다.

방에서는 ‘감조관’의 감독 아래 여러 기능공의 분업과 협동으로 행사에

필요한 물건의 ‘제조’ 작업이 이루어진다. 반면 소에서는 ‘감역관’의 현장

감독 아래 주로 노역 노동이 중심이 된 ‘사역(使役)’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방의 겨우 세 개의 방으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고, 이 경우 각 방은 1방, 2방, 3방으로 지칭된다. 소의 경우도 1

소, 2소, 3소 등으로 작업소를 구별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개는 ‘삼물소

(三物所)’, 부석소(浮石所) 등과 같이 노역 작업의 내용에 따라 호칭하였

다.39)

도감에서 각 방은 계통상 도청의 지휘를 받게 되지만 분담 받은 업무

와 관련해서는 각 방이 각기 책임을 지니기에 각 방도 자체적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발하는 공문서는 자체적으로 기록 보존하였다. 방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급하는 공문은 주로 도청에 품의하여 결재

를 받은 내용(품목), 도청에서 각 방에 지시한 내용(감결)이 중심이 된

다. 방에서도 다른 관서에 협조 공문(이문)을 직접 보내기도 하고, 또한

방에서도 왕에게 직접 계사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매우 드물었

다.40)

이 밖에 각 방에서는 행사용 물건의 제조 과정에서 실제 사용한 물자

의 내역을 기록하는 것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뒤에 돌려줄 물자의 내

역을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였다. 이 경우 사용한 물자의 명세는 ‘실입(實

入 )’에, 사용 후 남아서 돌려줄 물자의 명세는 ‘용환(用還 )’이라고 하여

38) 김해영, 2018 같은 책 p.103.
39) 나영훈, 2014 같은 글 p.250∼256
40) 김해영, 2018 같은 책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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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따로 기록하였다.

도감 조직에서 각 방은 행사용 물건을 실제 제작하는 작업소이므로 각

방에 소속되어 행사용 물건의 제조 작업에 동원된 공장(工匠)에 관한 기

록도 중요하였다. 각 방 소속의 공장에 대한 기록은 각 공장 별로 인명

이나 인원을 하나하나 기록하였다. 이는 제조된 물건에 대한 책임 소재

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한 행사가 끝난 뒤의 논상에 대비하

기 위함이기도 하다. 공장의 경우 논상 대상자를 몇 명으로 일괄하여 기

록하기도하고 인명을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하였다.41)

통과의례적 성격의 왕실 행사를 관장하는 도감의 경우와는 달리 능원

묘의 조성이나 왕실 건축물의 영건과 같이 건축 토목에 관한 사업을 수

행하는 도감의 경우에는 실무 작업 부서를 ‘소’로 칭한다. 현전하는 의궤

를 통해 볼 때 도감의 실무 조직으로 소를 두는 경우에는 대개 6∼7개

정도를 두는 경우가 보통이나 드물게는 두서너 곳, 혹은 다섯 곳이나 아

홉 곳을 두는 도감도 있어 일률적이지 않다.42)

도감 직속의 작업소 의궤에는 이들 작업소의 활동과 관련해서 각종 도

설이 수록된다. 예컨대 산릉도감의 조성소는 정자각이나 옹가 등을 축조

하는 일을 담당하므로 조성소의 업무를 기록한 의궤에는 정자각, 찬궁,

사수와 같은 각종 도설이 조성소 의궤에 수록되었다. 또한 도감 직속 작

업소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상사에 품의한 내용은 ‘품목’이라 하여 의궤에

수록되었고, 별공작과 같은 부설 작업소에서 업무상 도감에 품의한 것은

‘수본(手本)’이라 하여 의궤에 수록되었다.43)

4. 의궤의 보존

의궤는 편찬 방법에 따라 필사본과 활자본으로 구분되었다. 대부분의

의궤는 담당자가 손으로 직접 기록한 필사본이었다. 의궤는 보통 5∼9부

41) 박종민, 2008 ｢조선 중후기 국장도감의 운영과 국장의례｣, ꡔ민족문화ꡕ, vol.31,

p.26∼27
42) 나영훈, 2014 같은 글 p.257.
43) 김해영, 2018 같은 책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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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다시 열람자나 보관처에 따라 어람용과 분상

용으로 구분되었다. 어람용 의궤는 통상 1부가 제작되었으며, 1776년(정

조 즉위년)에 규장각이 설립된 이후 주로 규장각에서 보관했다. 그리고

분상용 의궤는 의정부, 춘추관, 예조 등 국가 전례를 관장하던 기관과 서

울과 지방의 사고에 분산 및 보관되었다.44) 결혼식을 정리한 가례도감의

궤류 같은 경우 예조에 보내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궁궐 건축을 비롯한

영건도감의궤류는 반드시 공조에 보내졌다.ꡔ대사례의궤ꡕ의 경우 이 행사

가 열린 성균관에 한 부를 보내 보관하게 하였다.

의궤의 겉표지에는 보관처가 기록되어 있다. 책의 제목이나 제작 연대

와 함께 보관처가 적혀 있다. 가령 표지에 ‘예조상(禮曺上)’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이 의궤는 예조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고, ‘오대산상’이라 기록되

어 있으면 이는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다.45)

의궤가 보관된 대표적인 국가 기관으로는 의정부와 예조가 있다. 의정

부는 국가 전례를 심의 결정하는 기관이고 예조는 국가 전례를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이었으므로 이들 기관에는 반드시 의궤가 배포되었다. 한

말에는 관제 개혁에 따라 의궤의 보관처가 장례원, 비서원, 예식원 등으

로 바뀌는데 이 역시 국가 전례를 집행하는 기관이었다.

나머지 의궤는 춘추관과 지방 네 곳의 사고에 분산하여 보관되었다.

춘추관과 지방의 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된 곳인데, 이 곳은 실록만

이 아니라 왕실의 족보, 경학서, 역사서 등 국가에서 편찬하는 주요 문헌

들도 함께 보관되었으며, 의궤 역시 국가의 중요 기록물로서 사고에 소

중하게 보관되었다.46)

사고의 건물은 통상 사각과 선원각으로 구성된다. 사각은 주로 실록을

보관하는 건물이었으므로 ‘실록각’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선원각은 왕실

의 족보인 선원록을 비롯한 왕실 관련 자료들을 보관하는 건물이었다.

따라서 의궤도 주로 선원각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47).

44) 김문식, 2018 같은 책 p.52.
45) 김문식, 2018 같은 책 p.53
46) 유새롬, 2013 ｢외규장각 어람용 의궤의 형태적 특징에 관한 기초적 연구｣,

ꡔ조선시대사학보ꡕ, vol.66,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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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고의 관리를 공식적으로 담당한 기관은 춘추관이었지만 실

제로 지방의 사고를 경비한 것은 인근 사찰의 승려였다. 지방의 사고에

는 경비를 담당하는 수호 사찰이 정해져 있었는데, 정족산 사고에는 전

등사, 적상산 사고에는 안국사, 태백산 사고에는 각화사, 오대산 사고에

는 월정사가 자리하고 있었다.48) 불교를 이단으로 배척하던 조선시대에

국가의 공식 기록을 승려가 지키도록 한 것은 명분에 부합하는 일은 아

니었지만, 사고가 민간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산속에 위치해

있었던 데다 안전한 방어나 국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사찰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49)

의궤를 보관한 또 하나의 장소는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이다. 1782년

(정조 6) 2월, 정조는 강화도 행궁 자리에 외규장각을 건설하고 강화부와

창덕궁 봉모당에서 보관해 왔떤 왕실 관련 물품을 이곳으로 옮겼다. 이

때 규장각에 보관했던 어람용 의궤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외규장각으로

옮겼다.50)

정조가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세운 것은 강화도의 지리적 위치와 전략

적 가치 때문이었다. 오늘날 강화도는 인천광역시에 소속된 하나의 군에

불과하지만 조선시대의 강화도는 오늘날 직할시에 해당하는 유수부(留守

府)가 설치된 대도시였다. 강화도가 이렇게 중시된 이유는 교통로 및 국

방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도로는 오늘날과는 달리 육상 도로보다 강과 바다로 이어

지는 수로가 더 중시되었다. 왜냐하면 수로는 도로 개설 공사의 필요도

없이 자연적 조건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로를 이

용하면 기마술이 발달한 북방 민족의 침략을 방어하는데 유리하다는 장

점도 있었다.

그런데 강화도는 서해에서 한강으로 들어와 서울에 이르는 길목에 위

47) 김문식, 2018 같은 책 p.55.
48) 김문식, 2018 같은 책 p.56.
49) 김문식, 2018 같은 책 p.57.
50) 조계영, 2015 ｢외규장각의 기록물 보존과 외규장각형지안의 특징｣, ꡔ고문서

학회ꡕ, vol.46,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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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해 있어, 인체에 비유하면 머리와 몸을 연결해주는 목 부위에 해당하

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강화도는 평화시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거두

어들인 공물을 서울로 운반하는 길목이었으며, 유사시에는 서울 방위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되었다. 실제로 한말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서구 열

강들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이 강화도에서 일어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었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일찍부터 강화도에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서울의

길목을 방어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정조는 군사적으로 철통 수비를 하고

있는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설치하여 규장각에 소장된 중요한 국가 기록

을 안전하게 분산, 보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외규장각은 1866년 프랑스

군의 침입을 받아, 보관 중이던 어람용 의궤들을 집중적으로 약탈당했고

나머지 책들 역시 불타버리고 말았다. 51)

현재 조선시대의 의궤는 규장각, 장서각, 일본의 궁내청, 파리국립도서

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의궤가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는 곳은 서울대학

교 규장각이다. 규장각은 약 560여종 3000여 책의 의궤를 보관 중이다.

규장각 소장본은 춘추관, 예조, 네 곳의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도서가 모

여든 것이므로 책의 종류와 수효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어람용 의

궤의 대다수는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당했거나 화를 입었지만 1866년

이후 제작된 어람용 의궤는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300여종, 500여 책의 의궤가 있는데 주

로 적상산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과 고종 대 이후에 제작된 것들이 주

를 이룬다. 파리 국립도서관에는 191종 297책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1866년 병인양요 때에 프랑스 해군이 강화부 외규장각에서

가져간 것이다. 이밖에 프랑스에서 흘러나간 의궤 1종(ꡔ기사진표리진찬

의궤ꡕ)이 현재 영국의 대영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일제강점기때 일

본으로 유출되어 현재 일본 궁내청에 소장되어 있는 의궤도 69종이 있

다.52)

51) 안상현, 2010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었던 천문학 관련 도서｣, ꡔ규장각ꡕ,

vol.37, p.291
52) 서한석, 2010 ｢의궤 번역의 현황과 번역 방안 연구｣, ꡔ민족문화ꡕ, vol.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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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조오례의와 비교 통한 의궤의 특징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주요 의례 혹은 의식을 크게 다섯 범주에 나누어

시행했다. 이를 오례라 하는데, 첫째 길례(吉禮), 둘째 가례(嘉禮), 셋째

흉례(凶禮), 넷째 빈례(賓禮), 다섯째 군례(軍禮)가 그것이다. 그리고 오

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8권 8책의 ꡔ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ꡕ다. 이 책은 세종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하여 세조 때 오례를 그림으로

설명한 도식이 탈고되고, 성종 5년(1474)에 이르러 편찬이 완료되었다.

그후 영조 20년(1744)에 수정 보완하여 ꡔ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ꡕ라

했고, 영조 27년(1751)에 다시 일부를 보충하여 ꡔ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

五禮儀補)ꡕ라 했다.53)

즉, 국조오례의는 국가 의례의 표준이자 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왕조는 국조오례의를 통해서 의례의 기준을 정립하고 나아가 성리학이

실현하고자하는 예치를 이루려고 하였는데, 이것을 확인하려면 국조오례

의의 편찬과정을 살펴보면 된다.

오례는 ꡔ주례ꡕ의 오례체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후 왕실 전례의 기준

이 되었다. 당대(唐代)부터는 오례로 예제를 구별함에 따라 오례체제는

당대 정관례(貞觀禮)와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로 정비되어 국가왕

실의 예로써 발전하였다. 특히 대당개원례는 황실의 의례뿐만 아니라

관료들의 사례(私禮)까지 포함한 방대한 예서로 후대에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쳤다.

이러한 추세는 송ㆍ명대로 내려오면서 한층 더 강화되었으니, 송대에

는 사대부의 성장을 반영하여 오례체제 속에 대부ㆍ사ㆍ서인의 예가 포

함되고, 명대에는 이것이 대명집례(大明集禮)로 집대성되어 이후 조선

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54)

p.344.
53) 한영우, 2005 ꡔ조선왕조 의궤ꡕ, 일지사, p.34.
54) 이범직, 1990 ｢조선 전기의 오례와 가례｣, ꡔ한국사연구ꡕ, vol.71,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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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이미 오례가 왕실에서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최윤의(崔允儀)의 고금상정례(古今詳定禮)가 최초로 오례의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 예서라고 하지만, 그것도 고려사(高麗史) 예지
(禮志) 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내용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고려사 
예지도 항목과 내용에서 오례의 체제를 보이고 있지만, 불교와 만간신앙

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 본래의 오례와는 차이를 보인다.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오례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ㆍ운영된다. 태조

이래 예조는 대부분의 의례를 제정하고 수정ㆍ보완하는 중심기능을 맡았

고, 태종대에는 명나라의 홍무예제(洪武禮制)를 기본으로 한 개정작업

이 이루어지고 전문적인 예제 연구기관인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1402년,

태종 2)]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세종대에 집현전이 설립되어 고제(古制)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오

례는 더욱 체계를 잡아 결국 세종실록 오례로 정리되었다. 이것은 세

종 당대에 편찬할 계획이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세종 사후 실록편찬 과

정에서 부록으로 정리되었다. 태종이 허조(許稠)에게 명하여 편찬한 길

례와 세종이 정척(鄭陟)과 변효문(卞孝文)을 시켜서 편찬한 가례ㆍ빈례

ㆍ군례ㆍ흉례를 합친 것으로, 당시 조선에서 행해지고 있던 예서와 당송

의 구례(舊禮) 및 중국의 제도를 첨삭하여 만든 것이다.55)

ꡔ세종실록ꡕ오례를 바탕으로 세조대에 다시 오례의 정리 작업이 진행되

었다. 1456년(세조 2) 5월에 세조는 하위지(河緯地)로 하여 집현전에 나

아가 오례의주(五禮儀注)를 편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육신사건과 집

현전 혁파가 이루어지면서 이 작업은 중지되었다가, 1474년(성종5) 강희

맹(姜希孟)ㆍ정척(鄭陟)ㆍ이승소(李承召)ㆍ윤효손(尹孝孫)ㆍ신숙주(申叔

舟) 등에 의해 국조오례의로 집대성되었다.56)
물론 시대에 따라 강조되는 오례의 항목이나 내용구성에는 차이가 있

었지만, 주로 국가나 왕실에서 행하는 제반 의식이 중심을 이루고 그 밖

에 사대부를 포함한 일반 민간에서 행해지는 의식도 일부 포함하였다.

55) 안유경, 2010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그 속보(續補)편의 편찬과정 및 내용｣,

ꡔ유교문화연구ꡕ, vol.1 p.66.
56) 안유경, 2010 같은 글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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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세종대의 오례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세종실록 오례가 왕실중

심의 의례만을 정례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조오례의 이후부터는
양반ㆍ사대부ㆍ서민의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가 훨씬 확대

되었음을 알 수 있다.57)

성종대의 오례의 간행은 문종‧단종대에 오례의주를 세종실록에 편입하

여 사고에 분상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국조오례의의

인쇄본을 다량 만들어 여러 관아와 민간에 나누어 준 것이다. 1478년(성

종 9) 양성지가  국조오례서례  병기도설을 통해 화포의 기밀이 왜인 등

에게 누설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내외의 관아 및 사가에서 소유한 오례

의를 모두 회수하자고 건의한 것에서 미루어 보면 각처에 국조오례의 인

본이 다수 유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국조오례

의가 완성되고 간행 및 배포된 과정에 대한 내용은 성종실록에 실려 있

지 않다.58)

국가 의례 정비 사업의 종점은 전례서 편찬이었다. 오례 체계 전체를

포괄하는 전례서가 편찬되면 의례 전반의 구성에 대한 검토 내용이 권위

를 가질 수 있고, 중요한 전례문제를 검토하지 못한 채 예조 낭관이 적

당히 만든 의주로 아무렇게나 미봉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었다. 국가전

례서가 성립‧반포되면, 개별 의식에서 다시 예관이 이를 토대로 일회용

의 의주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었다.59)

국조오례의와 의궤를 비교할 수 있는 지점도 여기서 생겨난다. 바로

의궤는 이렇게 국조오례의가 확립한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일회용의

의주가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궤의 의주들은 모두

오례의를 규준으로 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궤는 나아가 국

조오례의의 보완적인 성격을 지닌 규준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음을 조선왕

조 실록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57) 안유경, 2010 같은 글 p.67.
58) 박경지, 2021 ｢조선초기 국가례 정비와 국조오례의 편찬｣, 고려대학교대학

원 박사논문, p.80.
59) 박경지, 2021 같은 글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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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예조 판서 윤시동이 아뢰기를,

“아침저녁에 전을 올리고 상식(上食)할 적에 절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각 해의

의궤와 《오례의(五禮儀)》·《상례보편(喪禮補編)》을 가져다 상고해 보았습니다. 신미년

113) 겨울 효순 왕후 국상 때 대신들에게 의논을 수렴하여 선정신 문경공(文敬公) 김집

(金集)의 이동의(異同議)를 사용해 절하는 예절을 정하였습니다. 그때 성상께서 하교하기

를 ‘이 뒤로 무릇 크고 작은 상례나 장사 전에 비록 대신 전을 올리더라도 술잔을 올린

뒤에 곡하고 나서 네 번 절하고, 곡하고 나서 두 번 절하라.’ 하고 상례 수교에 기록하였

습니다. 《상례보편》을 간행할 때에는 한결같이 《오례의》에 따라 초하루·보름에 전을

드리는 것 이외에 아침저녁으로 곡하고 전 드릴 때와 상식할 때에 모두 절하는 예가 없

었습니다. 신미년에 정승 김재로가 헌의한 가운데 3년 안에는 항상 모시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상식할 때에 절하지 않았는데, 살았을 때를 상징한 뜻이었습니다.

아마 이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장사를 치른 뒤에는 절하는 예가 있고 장사

를 치르기 전에는 절하는 예가 없습니다. 비록 초하루·보름의 전으로 말하더라도 백관은

절하는 예가 있고 전하는 절하는 예가 없다는 것이 《오례의》와 《상례보편》에 분명

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여 전에는 수교를 실었다가 뒤에 편입하

지 않은 것은 필시 모두 의의와 예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감히 자세히 알 수 없고 보

면 다시 널리 상고하고 널리 의논하지 않고 갑자기 절하는 예를 행할 경우 신중히 하는

도리에 있어서 아주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60)

아침저녁에 전을 올리고 상식할 적에 절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예조판서 윤시동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

준의 사례가 오례의에 실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용문 끝을 보면 오

례의를 응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으나 잘 모르겠다는 말로 끝맺음

을 하고 있다. 이때 주목할 것은 예조판서 윤시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의례의 규준을 알기 위해 ‘의궤’를 찾아보았다는 점이다. 즉, 오례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의궤에는 기록되었을 수도 있었을 의식의 사례를 찾기

위해 의궤를 찾아보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의궤의 규준으로써

의 권위는 오례의에 필적하다는 말이 된다.

오례의는 말 그대로 규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의식들의 사례를 다 집

어넣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의궤는 일회성으로 치러진 의례의 사례집에

가까웠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더 많았고, 그래서 좀 더 포함할 수 있는

60) 정조실록 21권, 정조 10년 6월 15일 정해 4번째 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kva_11006015_004(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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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의 범위가 넓었다. 결국 의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오례의처럼 국

가 의례의 기준이 되는 전례서의 사례집으로써의 권위를 획득하고 그에

맞게 왕실행사에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오례의는 앞서 살펴보았듯 사대부와 민간인들도 적용할 수 있는 예법

서의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왕실이 아닌 사가에서도 널리 이용이 되었

고, 의궤는 철저하게 왕실을 위한 의례만을 기록한 기록집이라는 차이점

이 있긴 하다. 하지만 양자의 위상 내지는 관계를 고려할 때, 의궤는 오

례의라는 전례서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전례서로써 기능하며 오례의를

보완하고 확장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찌 보면 일회적인 행사의 의주를 오례의를 참고해서 기록

함으로써 의궤는 오례의의 실행지침과도 같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행지침은 시간이 흘러 전례서 그 자체가 되면서 오례의의 규준을

보충해준다. 그러므로 의궤와 오례의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리학적 예치라는 이상향적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 왕실이 정비한

사업의 일환이었던 오례의는 의궤를 통해 그 목적과 의의가 더욱더 확장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 3 절 등록과의 비교 통한 의궤의 특징  

의궤에 실려 있는 ‘의주’와 관련된 내용이 ꡔ오례의ꡕ의 내용과 비슷하므

로 ꡔ오례의ꡕ와 의궤를 규준적인 측면에서 비교하여 의궤의 특징을 파악

하였다면, 등록은 생산 과정 및 내용의 측면에서 의궤와 유사한 점이 많

아 비교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등록(謄錄)의 의미는 ‘베껴서 적는다’라는 뜻으로 등사(謄寫) 등과

통용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 단어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에는 기록물

의 종류로서의 등록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었다. 등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개인들의 신분 혹은 소유권을 증빙하기 위

하여 만드는 등록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법전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법령집으로 수교등록류를 생각할 수 있다. 세 번째 개념은 공공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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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인 일을 처리한 내용을 적어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두 가지

로 나뉘는데 하나는 일회적인 성격의 행사에 대한 기록물이다.61) 가령

사옹원에서 만든 ꡔ진찬등록ꡕ은 1887년에 생산된 것으로서 바로 이 분류

에 해당한다. 넓게는 의궤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류는 의궤류와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의궤가 화려하게

장정이 되어 있고 책의 내용 중에 채색된 반차도가 그려져 있다는 점만

제외하고 내용만으로만 본다면 이러한 성격의 등록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궤에 화려한 장정이나 채색된 반차도가 없다면 의궤

와 등록의 구별은 더욱 어려워진다.62) 이처럼 등록과 구별하기 어려운

의궤는 17세기 초반 광해군대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궁궐 영조 도감이 아뢰기를,

"도감의 공사가 대략 끝났는데 전에 올린 계사대로 이달 16일부터 그만두어야겠습니다.

그러나 각사 및 행랑·곳간, 동궁의 수라간 등 몇 곳은 미장을 끝내지 못했고, 담장을 쌓

고 벽돌을 까는 일도 미처 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해당 감역관들은 공사를 끝내고 물러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ꡔ의궤등록(儀軌謄錄)ꡕ도 수정해야겠는데 다른 도

감의 전례에 따라 도청(都廳)·낭청(郞廳)의 관원들을 계하하고 이들 관원들에게 끝나지

않은 공사를 감독하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하기에 아울러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의궤를 수정할 수 없다. 처음부터 공사에 대해 잘 아는

도청·낭청·감조관(監造官)들을 그대로 머물게 하여 영건청의 일을 담당하게 하고, 내년에

공사를 끝낸 뒤에 의궤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63)

위의 광해군일기를 보면 영조 도감이 의궤를 ‘의궤등록’이라고 지칭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뒤이어 광해군은 ‘의궤를 수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의궤와 의궤등록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의궤의

구성 편에서 살펴보았듯, 의궤에 속한 문서들이 각종 관에서 주고받은

행정적 공문서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등록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광

61) 연갑수, 2000 ｢조선후기 등록에 대한 연구｣, ꡔ역사문화연구ꡕ, vol.12, p.196.
62) 연갑수, 2000 같은 글, p.197.
63) 광해군일기[중초본] 21권, 광해 1년 10월 16일 갑자 5번째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koa_10110016_005(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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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대에도 혼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해군일기에는 의궤를 ‘의

궤등록’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이 4번 더 나온다.

또한 의궤와 등록을 헷갈려했던 경우는 또 있다. ꡔ사직종묘문묘제기도

감의궤(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ꡕ의 경우, 내제는 ‘의궤’이지만 표지 제

명은 ꡔ제기도감등록(祭器都監謄錄))ꡕ으로 ‘등록’으로 표기되었다.

생산 방식도 의궤와 등록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주요

의례 행사가 끝나면 의궤의 찬수를 위한 의궤청을 설치한다. 이 의궤청

은 행사의 성격이나 업무상 편의를 고려하여 합당한 관사에 설치되었으

며, 보통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설치한 도감을 해산한 후 동일한 위치

에 설치하였다. 이는 의궤 편찬 과정에서의 편의를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궤청이 설치되면 실록청의 사례와 유사하게 각 방을 나누어

행사 과정에서 생산·수발된 문서를 수합하여 정리하고, 이를 다시 유형

별·일자별로 구분해 별도로 등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초본을

정서 또는 인쇄하고, 어람용과 분상용으로 나누어 각기 제작해 완성된

형태로서 편찬하게 된다.64) 이처럼 의궤는 원문서를 베껴 적는 방식인

등록을 통해 편찬된 기록이다.

그러나 의궤와 등록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바로 의궤와 등록의 위

상의 차이다. 의궤는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해 의궤청이 세워지고 생산이

되는 반면, 등록은 그런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洪啓禧가 말하길, “무릇 廳을 세워 거행한 일에는 반드시 儀軌가 있는데, 日記廳은 儀

軌廳을 반드시 설치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前後의 筵敎, 草記, 移文과 捧甘의 부류는

구비하여 기록해 승정원에 두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65)

위의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궤청을 설치해야 비로소 의궤로서 명명

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록에 나온 부분은 ꡔ개수일기등록(改修

64) 김문식, 2010 ｢의궤사목에 나타나는 의궤의 제작 과정｣, ꡔ규장각ꡕ, vol.37,

p.166.
65) ꡔ改修日記謄錄ꡕ (丁卯十一月初九日)/이형중, 2020 ｢조선시대 기록관리제도

와 등록체계｣,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p.160. 재인용



- 28 -

日記謄錄)ꡕ을 만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홍계희는 이것이 의궤청을

설치할만한 행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의궤

는 의궤청이 만들어질 정도로 행사가 위상이 있어야하며, 그로 인해 의

궤청이 만들어지고 문서들이 생산되어야만 의궤로 지칭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일반적인 등록물의 1차적인 생산목적은 관련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고

하기 위해서, 또 기존 행위에 대한 검토로서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의궤는 다르다. 의궤의 1차적인 편찬 목적은 후대에 관련 자료를 보존하

여 전승하기 위함이었다. 실제 일반적인 등록물과 의궤의 편찬과정을 살

펴보면 이러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다.66)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의궤는 실록과 유사하게 별도의 의궤청 등이

설치되어 해당 기구에서 각 방에서 수집된 기록을 초본으로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정서하여 완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편찬된 의궤는 어람용과

함께 별도로 보존·활용을 위한 분상용 복본을 여럿 마련해 사고를 비롯

한 중요 각처에 두어 분산·보존되었다.67) 그러나 일반적인 등록물은 이

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궤청이 아닌 별도의 청이나 각사에서 자체적

으로 편찬하였으며, 표지 또한 화려하게 꾸며지지 않았다. 68)

의궤는 실록과 유사하게 보존에 방점을 둔 기록이었다. 때문에 의궤는

잘 정리된 해서체로 필사되거나 활자 등을 통해 인쇄되었고, 그 구성 또

한 목록·좌목(座目)·계사·행이문서·각방등록·별공작(別工作) 등 정형화되

어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의궤류 등록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등록물 중 일부는 초서체로 작성되어 있기도 하고, 오탈자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등서(謄書)만 해 놓은 경우도 존재하였다.69)

정리하자면, 의궤와 등록은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

으나 편찬 과정에서 의궤청 설치 유무 등의 차이가 있고, 제작 목적이

보존과 계승이냐 참고문헌이냐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궤는

66) 이형중, 2020 같은 글 p.163.
67) 김문식, 2018 같은 책 p.52.
68) 이형중, 2020 같은 글 p.164.
69) 이형중, 2020 같은 글 p.169.



- 29 -

반차도와 글씨 등등 제작의 품질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 반면 등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등록보다 위상이 높은 의궤의

특징과 의의를 잘 알 수 있었다.

제 4 절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의 기록학적 특징

1.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의 제작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는 앞서 설명한 통상의 의궤와 다르게 제작되었다.

먼저 화성행차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관기구를 설치

하는 일이었는데, 도감이 아니라 정리소(整理所)라는 임시기구를 1794년

12월 11일 장용영 조방에 설치하였다. 정리소에는 6명의 정리사(整理使)

를 두었는데, 호조판서, 사복시(司僕寺) 제조, 장용사(壯勇使), 경기관찰

사, 장악원(掌樂院) 제조, 그리고 비변사(備邊司) 부제조가 맡았다. 호조

판서는 경비 지원 문제로, 사복시 제조는 말과 가마 등을 준비하는 문제

로, 장용사는 군대 동원 문제로, 경기도 관찰사는 행사지역이 경기도인

이유로, 장악원 제조는 악대 동원과 잔치에서의 음악과 춤 문제로, 비변

사 부제조는 국가 안보 문제가 각각 관련되어 있었다. 정리사 밑에는 실

무책임자인 낭청, 그리고 그 밑에는 실무집행자인 장교(將校), 서리(書

吏), 서사(書寫), 고직(庫直), 사령(使令), 기수(旗手) 문서직(文書直), 사환

군(使喚軍) 등을 두었다.70)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 권1 연설 부분에서도 정

조가 정리소 설치를 직접 신하들에게 구체적으로 명하는 부분이 잘 나와

있다.

....(중략)..정리 당상에게 함께 입시하게 하였다. 정리소의 당상 심이지, 서유방, 서유대,

서용보, 윤행임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국왕께서 말씀하셨다. “어느 해인들 현륭원

행차가 없겠는가마는 내년에 혜경궁을 모시고 가는 것은 체통이 막중하므로 특별히 정

리소를 설치하여 이 일을 전담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 책임의 크기가 일반적인

70) 한영우, 2013 ꡔ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ꡕ, 효형출판, p.129.



- 30 -

유사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호조판서가 모든 일을 주관하고, 가마와 말은 사복시 제거

에게, 주교는 해당 관청의 당상에게 맡기며, 장용영에서의 거행은 장용내사가 담당한다.

부제조는 서열이 가장 낮으나 구관당상으로 삼고, 낭청의 업무 분장은 장점에 라 배치

하고 일마다 미리 준비하게 하라.71)

앞서 살펴보았던 의궤의 제작과정과 달리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는 분방

체계를 띠지 않았다. 정리소에 둔 6명의 정리사 밑에서 일하는 이들이

공문서를 생산하면 그것을 정리하는 체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1방 의궤,

2방 의궤로 구성되는 통상의 의궤 구성과도 달라지게 된다.

왕은 윤2월 28일 주자소에 의궤청을 설치하고, 좌의정으로 승진한 체

제공을 총리대신으로 임명하였다. 당상에는 심이지, 민종현, 서유방, 이시

수, 서용보, 이만수, 윤행임이 임명되었다. 대부분 화성행차를 주관했던

정리소의 당상들이다. 당상 밑에 낭청, 감관, 서리, 서사, 고직, 사령, 기

수, 문서직 등 실무자들이 임명되었다. 편찬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구성

원에 변동이 있었다. 72) 주자소에 의궤청을 설치하는 것은 ꡔ원행을묘정

리의궤ꡕ 권1 전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교하셨다. “정리소 문서와 《승정원일기》를 이달 안으로 초출할 수 있다고 한다.

여러 당상들은 내일 회동한 후에 교정하고 인출할 것이지만, 옛 홍문관에 있으면서 인출

하는 동안에 입계하는 문서는 모두 정리의궤청으로 호칭할 것을 분부하라73).

의궤 편찬사업은 정조의 관심과 독려를 받으면서 진행되어 이 해 8월

15일 인쇄에 들어갔다. 윤행임이 인쇄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인출(印

出)74)의 마지막 작업은 2년 뒤인 1797년 3월 24일에 이루어졌다.75)

보통 의궤는 5부 정도를 필사본으로 제작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

의 경우는 많은 기관과 행사참여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100여 부 정

71) 수원시 역, 1996 ꡔ원행을묘정리의궤 역주ꡕ, 수원시, 권1, p.77.
72) 수원시 역, 1996 같은 책 권1, 전교 참조, 정리.
73) 수원시 역, 1996 같은 책 권1, 전교 p.62.
74) 인출(印出): 책판에 박아냄
75) 한영우, 2013 같은 책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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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새로 만든 금속활자로 인출했다. 이 활자는 청나라에서 널리 쓰고

있는 활자체를 참고하여 만든 것인데,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를 편찬하는데

처음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리자라고 부른다.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는 왕명에 따라 혜경궁, 정조, 서고(西庫), 화성행

궁, 원관(園官), 궁사(宮司), 직소(直所), 규장각(창덕궁), 외규장각(강화

도), 지방의 다섯 사고, 정리소, 승정원, 홍문관, 시강원, 비변사, 장용영,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호조, 예조, 병조, 사복시, 경기감영, 화성부,

광주부, 시흥현, 과천현 등 원행과 관련된 여러 기관에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총리대신 채제공을 비롯하여 원행에 참여했던 31명의 주요 인사

들에게도 각각 1부씩 반사하였다.76)

2.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의 구성

화성행차를 정리한 의궤는 5월 1일에는 《정리통고(整理通考)》라는

이름으로 편찬이 일단락되고, 8월 15일에는 책의 교정이 완료되었다. 앞

서 언급했듯 행사를 준비할 때는 다른 도감의궤들처럼 도감이 만들어지

고, 일방, 이방 등의 분방 시스템이 아니라 6명의 정리사가 사안 별로 업

무를 나누어 맡았다.77) 그러므로 의궤를 만들 때는 의궤청에서 각 업무

가 이루어진 방이니 소니 하는 이름 아래 문서들을 정리하지 않고, 권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는 다

른 의궤들과는 다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다음 항목에서 확인할 것

이다.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는 1797년 3월에 간행되어 혜경궁과 정조에게

1건씩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1건의 의궤가 배포되었다. ꡔ원행을묘

정리의궤ꡕ는 총 10권 8책이며, 책의 크기는 33.8X21.8cm이다.78)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는 권수 1권, 본문 5권, 부편 4권으로 구성되었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76) 수원시 역, 1996 같은 책 권1, 전교 p.73. 참조
77) 유재빈, 2018 ｢원행을묘정리의궤, 도식, 그림으로 전하는 효과와 전략｣, ꡔ규장각

ꡕ, vol.52 p.192.
78) 김문식, 2020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 아카넷,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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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원행을묘정리의궤 목차

본문 5권 중 권1에 전교(傳敎), 연설(筵說), 악장(樂章), 치사(致詞), 어

제(御製), 전령(傳令), 군령(軍令) 부록 시각조령(時刻㨄令)을 싣고 있다.

권1에는 주로 왕이 내린 명령, 왕이 신하들과 나눈 대화 등등 왕이 언급

한 말과 행적 등에 관련한 내용들이 행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기록되어

있다.79) 권2에는 의주(儀註), 부록 조식(藻飾), 절목(節目), 계사(啓辭)를

싣고 있다. 권2는 행사의 각종 의식 절차를 세밀하게 기록한 의주와 더

불어 행사를 집행하는 행동지침 및 임금에게 건의한 말 등이 기록되어

있다. 권3에 계목(啓目), 장계(狀啓), 이문(移文), 내관(來關), 수본(手本),

감결(甘結)이 수록되어 있다. 주로 신하들이 왕에게 올린 보고서, 관청상

호 간에 오고간 문서 등 행정 문서들이 기록되어 있다. 권4에 찬품(饌品)

79) 한영우, 2013 ꡔ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ꡕ, 효형출판, p.109.

원행을묘정리의궤 목차

권1 전교, 연설, 악장, 치사, 어제, 전령, 군령 부록 시각조령

권2 의주 부록 조식, 절목, 계사

권3 계목, 장계, 이문, 내관, 수본, 감결

권4
찬품 부록 채화, 기용, 배설, 의장, 반전, 장표, 가교, 주교,

사복정례

권5
내외빈, 참연노인, 배종, 유도 부록 수궁, 유진, 유영, 유주,

공령, 당마 부록 척후복병, 방목, 상전, 재용

부편 권1

전교, 연설, 악장 부록 시, 치사, 전문, 의주, 절목, 계사 부

록 계목, 찬품 부록 채화, 기용, 배설, 내외빈, 진찬시당랑

원역, 상전

부편 권2 전교, 연설, 의주, 절목, 계사, 상전

부편 권3 전교, 연설, 어제, 반교문, 의주, 계사 부록 상소, 장계

부편 권4 전교, 연설, 어제, 계사, 장게, 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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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채화(菜花), 기용(器用), 배설(排設), 의장(儀仗), 반전(盤纏), 장표(章

標), 가교(駕轎), 주교(舟橋), 사복정례(司僕定例)를 싣고 있다. 행사 중에

먹은 음식메뉴 및 그릇의 목적, 방석과 병풍 등 물품을 어디서 조달했는

지 등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권5에 내외빈(內外賓), 참연노인(慘然老

人), 배종(陪從), 유도(留都) 부록 수궁(守宮), 유진(留陣), 유영(留營), 유

주(留駐), 공령(功令), 당마(塘馬) 부록 척후복병(斥候伏兵), 방목(榜目),

상전(賞典), 재용(財用)이 수록되어 있다.80) 주로 행차에 참석한 내빈 및

외빈의 명단 및 어가를 따라간 수행원 명단 등등 인원과 관련한 내용들

이 적혀 있다.

부편은 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편의 권1은 ‘탄신경하’로 혜경궁의

실제 생일인 1795년 6월 18일에 창경궁 연희당에서 열린 회갑잔치 행사

를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교, 연설, 악장, 부록 시, 치사, 전

문, 의주, 절목, 계사 부록 계목, 찬품 부록 채화, 기용, 배설, 내외빈, 진

찬시당랑원역, 상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편의 권2는 ‘경모궁전배’로 사

도세자의 실제 생일인 1795년 1월 21일에 정조가 정순왕후, 혜경궁, 왕비

와 함께 경모궁을 방문한 기록이다. 부편 권3은 ‘영흥본궁제향’으로 환조

의 8주갑(480년) 생일인 1795년 윤2월 13일에 영중추부사 김희를 함흥본

궁으로 파견하여 작헌례를 거행하고, 환조와 의혜왕후의 위판을 영흥본

궁에서 추가로 모신 기록이다. 부편의 권4는 ‘온궁기적’으로 1760년(영조

20)에 사도세자가 온양행궁에 행차하여 활을 쏘고 홰나무를 심은 곳에

축대를 만들고 사도세자의 공적을 기록한 영괴대비를 세운 기록이다. 부

편에서는 1795년에 있었던 네 가지 행사를 네 권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자료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였다.81)

원행을묘정리의궤에서 원행은 총 8일간 이어졌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은 화성으로 가는 여정이었고, 셋째 날에 정조는 화성 향교 대성전에 전

배하여 유학진흥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 낙남헌에서 문무과 별시를 거

행하여 인근지역인 광주, 과천, 시흥 지역의 선비들과 무사들을 등용하여

지역주민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넷째 날에는 사도세자의 무덤 현륭원에

80) 김문식, 2020 같은 책 p29.
81) 한영우, 2013 같은 책,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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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하여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왕권을 드높였다. 그날 밤에

는 서장대에 친림하여 주간 및 야간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다섯

째 날에 오전부터 봉수당에서 혜경궁 홍씨를 위한 회갑잔치를 열었다.

여섯째 날에는 새벽부터 화성 주민들에게 쌀을 나누어주어 민심을 살폈

고 오전에 낙남헌에서 양로연을 베풀었다. 이어 정조는 화성의 성곽 건

물 중에서 경관이 가장 빼어난 방화수류정(정자)를 시찰했다. 오후에는

득중정에서 활쏘기를 했다. 그리고 일곱 째날 귀경길에 올랐으며 여덟

째날은 귀경하던 중 시흥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행사가 끝나고 나

서는 논상이 이어졌다.82) 8일 간의 이 모든 행사의 준비과정 및 진행과

정 동안 주고받은 모든 공문서, 의주 등이 원행을묘정리의궤에는 앞서보

았듯 체계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다.

3.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의 기록학적 특징

의궤는 보통 서사관(書寫官)을 두어 몇 건의 의궤를 필사하여 제작하

였으나,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를 시작으로 활자본 의궤가 등장하였다.83)

이후 궁중에서의 연회 행사에 관해 기록한 진연의궤, 진찬의궤와 같은

것은 흔히 활자본으로 제작하였다. 의궤를 활자본으로 제작하게 된 것은

많은 수량의 의궤를 제작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많은 수량의 의궤를

제작한 경우는 그 용도를 분상용이라고 하기보다는 배포용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의 경우 왕실에 42건, 관청에 26건을 비롯해서 31

인에 달하는 관료들에게 배포되어 총 101건의 의궤가 배포되었다.84) ꡔ원

행을묘정리의궤ꡕ 이후에도 궁중 연회에 관해 기록한 진찬의궤나 진연의

궤는 활자본으로 제작되었다. 이런 종류의 의궤는 궁중에 내입하거나 각

기관에 분상하는 것 외에 배포처가 수십 곳에 달하였다.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 이래 활자본 의궤가 나타난 것은 많은 사람이 의

82) 한영우, 2013 같은 책, p.239.
83) 한영우, 2002 ｢조선시대 의궤 편찬 시말｣, ꡔ한국학보ꡕ, vol.107, p.23.
84) 김문식, 2010 같은 글 p.178.



- 35 -

궤의 기록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일 것이다. 왕실 행사, 특히 궁

중 연회의 경우 국가 재정의 지출에 따른 비난의 소지가 많을 수 있기에

행사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여러 곳의 많은 인사들에게 배포되었던 때

문인지 기록 형식 또한 정연한 편찬 체제를 갖추는 등 필사본 의궤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85)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의 경우, 이전의 의궤들이 진연청의 도청과 각 방

에서 업무 수행 과정상 작성해둔 등록을 그대로 옮겨 등서한 책자의 모

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과 달리, 전체 내용을 권으로 나누고, 각 권의 내

용 또한 여러 내용 항목에 따라 나누어 정리하고 수록하는 등 편찬물로

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는 필사본 의궤가 진연청의 업무를 담당한

각각의 부서가 무엇을 했는지를 밝힌 기록물이라면, 활자본 의궤는 해당

잔치가 어떻게 준비되어 어떤 내용으로 치러졌는지를 사항별로 각각 나

누어 정리한 편찬물이라고 할 수 있다.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처럼 활자본 의궤는 궁중 연회와 같은 경축 행사,

특별히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소비적인 행사 때에 제작되었을 뿐

이것이 의궤 제작의 일반적 관행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궁중 잔치에 관

한 의궤를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도감의궤는 여전히 이전의 관행을 따라

필사본으로 제작하였고, 그 제작 건수 또한 수 건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필사본 의궤의 경우는 기록 양식에 있어서 조선 후기 전 시기를 통해 시

기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86)

어떤 행사나 일을 행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놓는 것은 중요하다. 그

에 더해서 그 기록에 유의미한 정보가 담겨 있다면 더더욱 중요할 것이

다. 기록학적으로도 이렇게 증거가 되고 정보가 되는 기록은 매우 의미

가 있다.87)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는 증거와 정보가 다 담겨 있는 유의미한

85) 김문식, 2010 같은 글 p.180.
86) 한영우, 2002 ｢조선시대 의궤 편찬과 현존 의궤 조사 연구｣, ꡔ한국사론ꡕ,

vol.48. p.32.
87) 이것을 기록의 2차적 가치라 한다. 기록의 2차적 가치는 조직과 사회에 대

한 추가적인 역사적 가치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록이 조직의 역사, 구조,

기능 을 보여주는 방식에서 유추하는 '증거적' 가치와 인물, 장소,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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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이 기록이 제작된 과정을 통해 그 증거와 정보가 어떤 방식으

로 기록되었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동 의궤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예

조에서 보관해두고 참고용으로 쓰이는 기록이 아니라, 신분이 한정되긴

하지만 외부인에게 읽힐 요량으로 쓰인 기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

를 상정해두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관청 기록들과는 차별성을 내

포하게 된다. 특히 그 제작과정이 비슷한 등록과는 의궤청의 설치 유무

로 차별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관청 보관용이 아니라 열람용이었다는

것에서 그 제작 의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더욱 차별점을 내포하게

된다. 즉,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이면서도 제작

의도의 측면에서 다른 왕실 기록들과는 또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록학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적' 가치 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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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봉수당진찬의 기록학적 특징

제 1 절 진찬의 시대적 변화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에 수록된 봉수당진찬을 알아보기 전 궁중 연회의

변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진찬(進饌)은 궁중 연회가 시간을 거쳐

변천된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먼저, 진연(進宴)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궁중에서 베풀던 잔치로88) 조선 전기 진연은 조선후기 진연보다는

커다란 규모인 회례연이나 풍정(豐呈)89) 형태로 행해졌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임금과 왕비의 탄일에 하는 탄신 진연과 설날 동지에 조하(朝

賀) 후에 하는 정지회의(正至會儀)로 거행되어, 거의 매년 하는 것이 원

칙이었다. 그리고 공신이나 세자 대군이나 신하들이 임금에게 올리는 풍

정이 거의 매년 행해졌다. 대왕대비나 왕비에게 올리는 풍정은 초기에는

외정에서는 모르게 내정에서 행해지던 의식으로 공식적으로 행해지지 않

았다. 16세기 들어 사림정치가 시작되면서, 광해군대부터 임금이 대왕대

비에게 효도를 한다고 하여 풍정 등의 형식으로 공식적으로 행해지게 되

었다. 그래서 풍정에 대한 공식적인 의주가 없어서 ꡔ오례의ꡕ의 ｢왕비회

명부의｣에 의거해 의주를 만들기도 했다.90)

이러한 추세는 선조대부터 흉년이니 민생이니 등을 핑계 삼아 정지하

기 시작했던 탄일과 정지에 행하는 회례연 같은 진연은, 조선후기에 이

르면 오히려 없어지고, 대신에 즉위 10주년이니 30주년이니 50살이니 회

갑이니 하는 특별한 행사에 진연을 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리고 효종 8

년(1657) 10월 8일 진풍정연을 진연으로 축소시키고 관장 부서도 풍정도

감을 진연청으로 바꾸어, 전기에 비하여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예들을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인조 2년(1624) 8월 9

88) 표준국어대사전, “진연” 부분 참조
89) 풍정(豐呈): 임금 내외의 경사가 있을 때 하례로 행사하던 일. 이때 기생이나 재
인들을 시켜서 가무와 잡희를 하게 하였다.

90)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ꡔ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권2ꡕ, 민속원,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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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선조 계비인 인목대비를 위해 올리는 풍정을 간소하게 하자고 청하였

고, 10월 9일 거행하였다. 그리고 인조 8년(1630) 3월 22일 다시 인경궁

에서 풍정을 거행하였다.91) 광해군 때 서궁에 유폐되어 있다가 인조반정

으로 대왕대비로 복위하니 그동안 고생한 것을 위로하기 위해 올린 풍정

이었다.

.....상이 이르기를, “자전께서 오랜 세월을 유폐되어 계셨는데, 지금 와서 옛날 환란을

당하시던 때를 생각하면 늘 비통한 마음이 사무치며 위로하며 기쁘게 해 드릴 길이 없

었다. 그래서 특별히 수석(壽席)을 마련하여 잠시나마 회포를 푸시도록 바랐던 것이니,

내가 어찌 그만 둘 수 있는데도 그만두지 않고 있는 것이겠는가.”하였다.92)

진연의 규모가 축소된 것은 두 번의 전쟁을 거치고 반복되는 흉년 등

으로 국가의 형편이 나빠지면서 사치 방지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

인다. 그래서 인조 8년 이후의 진연은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진연보다

는 임금이 부모에게 올리는 왕실의 행사로 행해지게 된다. 따라서 규모

도 국가 차원에서 집안 차원으로 축소된다.93)

진연 의례의 변천은 우선 영조대로 가면서 점차 검소해지고 축소된다.

인조 8년 풍정에 나타난 의주는 풍정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효종

때 풍정도감을 진연청으로 축소하면서, 숙종 12년(1686)에 진연의례로

축소되고, 영조 4년(1728) 자전에게 올리는 진연의례로 축소되어, 영조

20년(1744)에 만들어지는 ꡔ국조속오례의ꡕ에 진연 의례로 정식으로 정해

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인조 8년(1630)의 진풍정연 이후, 효종 8년(1657)

에는 왕대비에게 올리는 진풍정연을 진연으로 축소시키고 연회를 관장하

는 부서 또한 풍정도감에서 진연청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조선왕조

말까지 풍정도감은 설치되지 않았다. 풍정연과 같은 규모의 예연은 중국

사신 접대를 위한 ꡔ영접도감의궤(迎接都監儀軌)ꡕ와 왕실 혼례를 위한 ꡔ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ꡕ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영조 25년(1749) ꡔ

9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같은 책 p.17.
92) ꡔ인조실록ꡕ권22 인조 8년 2월 임신(22)(34-36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같은
책 p. 17에서 재인용

93)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5 같은 책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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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국혼정례(御製國婚定例)ꡕ 제정을 기점으로 하여, 국가 최고의 경사라

할 수 있는 혼례 때의 예연 규모 또한 축소되기에 이른다. 또한 인조 8

년과 영조 20년을 비교해보면, 진연에서 9미를 올리던 것에서 7미를 올

리던 것으로 축소되고, 대선(大膳)도 대왕대비, 전하, 왕비, 왕세자, 왕세

자빈 모두에게 올리던 것을 대왕대비에게만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축소되

어 나타난다.94)

여성이 주연이 되어 진행되는 내연에서, 전기 ꡔ국조오례의ꡕ 가례 부분

에서는 내연에는 세자가 참여하지 않고 세자빈과 내명부, 외명부가 참여

하는데 내명부, 반수(班首)가 잔을 올리는 것이 주가 되고 세자빈은 내명

부 반수 다음의 위치에서 잔을 올린다. 그리고 내명부가 외명부보다는

중요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후기 ꡔ국조속오례의ꡕ에서는 세자와 세자

빈이 작을 올리는 것이 주가 되고 명부는 내외명부가 구별 없이 반수가

세자빈 다음으로 작을 올리고 있다. 순조대 이후에는 종친 의빈 척신이

참여하면서 이들도 모두 술을 올리거나 아니면 치사를 하여 의례가 번거

로워 지고 있다. 그리고 전기에는 처음부터 잔을 올리는데 비하여 후기

에는 처음에는 작(爵)95)을 올리고 다시 잔을 올리고 있다. 또 전기 ꡔ국

조오례의ꡕ 중궁회명부의에서는 외연과 마찬가지로 내연에서도 왕비가 입

장하면 4배하여 인사를 하고, 왕비에게 찬안(饌案), 화(花), 소선(小膳)을

올리고, 반수와 세자빈이 대표로 잔을 올리고 치사를 한다. 그리고 다시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술잔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잔치가 끝

나면 모두가 사배를 하고 퇴장하는 것은 전기나 후기가 같다. 결국 전기

에는 임금 왕비 위치에서 신하가 올리는 진연을 받던 것을, 후기에는 어

머니 위치에서 아들 내외에게 받고 다음에 내외친척에게 받는 것으로 되

어 가족 위주로 되는 것 같다. 결국 후기에는 임금과 신하와의 회례연보

다는 왕실에서 부모의 회갑 같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친족끼리 하는 진

연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면서 사대부 집에서

하는 회갑연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처럼 종친이나 대신들을 초대하고 있

94)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2 ꡔ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권1ꡕ, 민속원, p.275.
95) 작(爵): 잔보다 큰 개념으로, 잔을 올리면서 탕, 음식 등도 같이 올리는 의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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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96)

궁중의 연향의식은 이렇게 풍정에서 진연으로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다시 진연에서 진찬으로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궁중 연향의식은 크게

진연, 진찬, 진작(進爵)의 세 가지가 있는데, 연향 규모 크기로 보면 진연

(進宴), 진찬(進饌), 진작(進爵)의 순이다.97)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의

궤들은 진연의궤가 아닌 진찬의궤로 이름이 붙게 되는데, 이는 다 진찬

의 규모로 연회가 행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정조 19년(1795)의 ꡔ원행을

묘정리의궤ꡕ 이후 고종 29년(1892)까지 거행된 모든 궁중연향에서 만들

어진 의궤들은 형식과 내용이 비슷하다.98) 그러므로 정조 19년의 ꡔ원행

을묘정리의궤ꡕ는 18세기가 아닌 19세기 의궤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는

데, 이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에 기록된 진찬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봉수당

진찬이다.

제 2 절 진찬의궤의 변천

진찬(進饌)을 다룬 의궤는 19세기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앞

서 살펴보았듯 진연에서 진찬, 그리고 진작으로 연향의 크기가 축소되어

가는데 19세기 이후부터 진찬연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찬과

관련된 의궤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소장처와 연도에 따라

서 의궤를 정리하여 나열한 목차이다.

<표5> 19세기 진찬의궤

96)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5 같은 책 p.24.
97)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5 같은 책 p.27.
98) 김종수, 2003 같은 글 p.65.

연도 의궤이름 소장처

을묘년(정조19, 1795)

원행을묘정리의궤

(園幸乙卯整理儀軌)

5권 부록4권

규장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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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의궤는 총 12종이다. 이중 고종 10년의 ꡔ진작의궤ꡕ만이 전질이

아닌 권2만 남아있는 상태다. 총 12종의 의궤 내용을 다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분량과 시간의 문제로 목차의 비교를 통해 진찬의궤의 변천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진찬의궤들의 목차를 시기별로 정리한

표이다.

기사년(순조9, 1809)

혜경궁진찬소의궤

(惠慶宮進饌所儀軌)

1권

장서각 소장

기사진표리진찬의궤

(己巳進表裏進饌儀軌)

1권

대영박물관 소장

정해년(순조27, 1827)

자경전진작정례의궤

(慈慶殿進爵整禮儀軌)

2권

규장각 소장

무자년(순조28, 1828)
진작의궤(進爵儀軌)

2권
규장각 소장

기축년(순조29, 1829)
진찬의궤(進饌儀軌)

4권
규장각 소장

무신년(헌종14, 1848)
진찬의궤

4권
장서각 소장

무진년(고종5, 1868)
진찬의궤

2권
규장각 소장

계유년(고종10, 1873)
진작의궤

1권(零本)
규장각 소장

정축년(고종14, 1877)
진찬의궤

4권
장서각 소장

정해년(고종24, 1887)
진찬의궤

3권
장서각 소장

임진년(고종29, 1892)
진찬의궤(進饌儀軌)

4권
장서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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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진찬의궤 목차의 변화

의궤이름 목차
을묘년 원행을묘정리의궤

(정조19, 1795)

권1: 전교, 연설, 악장, 치사, 어제,

전령, 군령
기사년 혜경궁진찬소의궤

(순조9, 1809)

좌목, 전교, 계사, 이문, 내관, 의주,

감결, 상전
정해년 진작의궤(순조27, 1827) 권1: 하령, 연설, 치사, 악장, 의주

무자년 진작의궤(순조28, 1828)
권1: 영교, 연설, 악장(부 정재악장),

치사, 전문, 의주, 신목

기축년 진찬의궤(순조29. 1829)

권1: 예소, 영교, 연설, 악장(부 정재

악장), 치사, 전문, 예제연구, 의주,

절목(부 사목), 계사달사, 신목, 이문,

내관

무신년 진찬의궤(헌종14, 1848)

권1: 전교, 연설, 악장(부 정재악장),

치사, 전문, 의주, 사목, 계사, 계목,

이문, 내관

무진년 진찬의궤(고종5, 1868)

권1: 전교 악장(부 정재악장), 치사,

전문, 의주, 계사, 품목, 감결, 수리,

배설
계유년 진작의궤(고종10, 1873) 권1:(결권으로 확인할 수 없음)

정축년 진찬의궤(고종14, 1877)

권1: 전교, 연설, 악장(부 정재악장),

치사, 전문, 의주, 사목, 계사, 계목,

이문, 내관

정해년 진찬의궤(고종24, 1887)

권1: 전교, 연설, 악장(부 정재악장),

치사, 전문, 의주, 사목, 계사, 계목,

이문, 내관

임진년 진찬의궤(고종29. 1892)

권1; 예소(부 정계), 전교, 영교, 연설,

입대연설, 악장(부 정재악장), 치사,

전문, 예제시(부 갱진), 의주

의궤이름(부록) 목차
을묘년 원행을묘정리의궤 부록: 탄신경하, 전교, 연설, 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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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자 하는 공통점들이 모두 1권에 담겨 있는 관계로, 1권 위주로

분석했음을 알린다. 19세기 진찬의궤들은 한결 같이 권1 목록에 ‘악장(樂

章)99), 치사(致詞)100), 101)전문(箋文)’을 배치하고 있다. 이에 비해 18세기

까지의 의궤들은 악장, 치사, 전문을 수록하지 않았다.102) 따라서 의궤가

악장, 치사, 전문을 수록하고, 이를 목차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미 19

세기적 특징이다. 이들 작품들은 권1의 전교(傳敎)103), 연설(筵說)104)에

이어 앞부분에 배치될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사안이었음을 목록은 말해준

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록 구비가 19세기 들어서 곧바로 정착된 것은 아

니다. <표3>으로 보아 1795년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의 편집목록이 하나의

모델이 되기는 했지만, 1809년, 1827년 의궤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

인다. 우선 1809년에는 아예 이들 기사가 목록에서 빠져 있다. 그러나 의

궤 본문내용을 살펴보면, 악장, 치사, 전문이 모두 실려 있다. 이들 작품

들은 계사(啓辭)105)와 이문(移文)106) 사이에 목록명 없이 놓여있고, 순서

99) 악장(樂章): 조선 초기에 발생한 시가 형태의 하나. 나라의 제전(祭典)이나 연례
(宴禮)와 같은 공식 행사 때 궁중 음악에 맞추어 불렀으며, 주로 조선 왕조의
개국과 번영을 송축하였다. <용비어천가>, <문덕곡>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100) 치사(致詞): 경사가 있을 때에 임금에게 올리던 송덕(頌德)의 글.
101) 전문(箋文): 임금이나 왕후, 태자에게 올리던 글
102) 하나의 부분적인 예외사례가 있다. 기해년 ꡔ진연의궤ꡕ(숙종45, 1719)에서는 권1

9월 27일자 전교 아래에 치사 작품을 붙여놓고 있다.
103) 전교(傳敎): 임금이 명령을 내림. 또는 그 명령.
104) 연설(筵說): 연석(筵席)에서 임금의 자문에 답하여 올리던 말.

(정조19, 1795)

치사, 전문, 의주, 절목, 계사, 찬품,

기용, 배설, 내외빈, 진찬시당랑원역

상전

무자년 진작의궤(순조28, 1828)

부록: 택일, 영교, 악장(부 정재악

장), 의주, 찬품(부 채화), 기용, 수

리, 배설, 의위, 공령, 상전

기축년 진찬의궤(순조29. 1829)

부록: 택일, 영교, 악장(부 정재악

장), 치사, 의주, 이문 찬품(부 채화),

기용, 수리, 배설, 의위, 공령, 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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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문, 치사, 악장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 1827년에는 전문이 올라와

있지 않아 목차에 없지만, 나머지 작품들은 1809년과 마찬가지로 치사,

악장 순으로 역시 이후 의궤들과는 다소 다르다. 이처럼 18세기까지와

달리 악장, 치사, 전문 작품들을 새로이 실으면서 19세기 초 의궤들은 일

정한 편집 실험기간을 거친다. 그러다가 1828년부터 ‘악장, 치사, 전문’의

순으로 기록하되, 악장에는 반드시 ‘부 정재악장’을 기록하는 형태로 정

착된다.107)

제 3 절 갑자진연의궤와의 비교

원행을묘정리의궤 봉수당진찬 부분을 소상히 분석하기 위해 바로 앞서

간행되었던 의궤인 갑자진연의궤를 분석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1795년(정조19) 화성으로 원행을 가서 봉수당에서 있을 진찬을 앞두고

정조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금년 경례에 중요한 일은 진찬에 있으니, 경 등은 숙묘 병인년과 영묘 계해년, 그리고

갑자년의 진찬의궤를 상고하여 잘 취사선택하여 마련하라.”108)

숙묘 병인년(1686)은 숙종 당시 장렬왕후의 회갑연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망실하여 의궤가 남아있지 않다. 또한 영묘 계해년(1743)의

의궤는 활쏘기 의식을 담은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가 있으나, 이것이 아

닌 당시 대왕대비의 회갑을 기념하는 진연을 담은 의궤인 것으로 추측된

다.109) 이 역시 남아있지 않다. 마지막 갑자년(1744)의 진찬의궤는 영조

가 50을 맞이하여 기로소(耆老所)에 입소하기 전 행한 진찬에 대한 의궤

105) 계사(啓辭): 신하가 임금에게 자신의 뜻을 아뢰는 일.
106) 이문(移文): 관청 간에 주고 받는 문서
107) 1795년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악장’ 항에는 ‘부 정재악장’이라는 기록이 없다. 그

러나 본문 안에는 정재악장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108) 수원시 역, 1996 같은 책, 권1. p.80.
109) 김종수, 2017 ꡔ영조의 기로소 입소 경축 연향을 담다ꡕ, 민속원,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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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칭하는 것으로, 삼방 이하의 기록이 유실되었지만 나머지는 다행히

잘 보존되어 있다.

먼저 정조는 갑자년의 진찬의궤라고 명했지만, 갑자년은 1744년 영조

20년일 때로, 연향이 진찬(進饌)이 아닌 진연(進宴)의 형태로 이루어졌

다. 주빈은 대왕대비와 왕으로, 왕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는 것을 기

념해서 대왕대비에게 진연을 헌수한 것이다. 즉 대왕대비에게 바치는 진

연인 내연과 왕에게 바치는 외연 2개가 존재한다. 정조가 참고한다고 했

던 것은 아마도 대왕대비에게 바치는 진연인 내연이었던 것 같다. 기로

소(耆老所)는 조선시대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설치

한 관서로, 나이 70에 입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숙종을 비롯해 왕들

은 보통 50이 넘으면 입소를 했다.110) 갑자년인 1744년은 임금이 51세가

되는 해로, 신하들은 ‘숙종께서 59세에 기로소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전

하도 50세를 넘어 60세를 바라보는 점에서 같다’며 기로소에 드실 것을

청하자111) 몇 차례의 거절 뒤에 영조는 기로소에 입소하게 된다.

9월 9일 기로소에 거동하여 영수각112)에서 어첩을 건네 친히 ‘지행순

덕영모의렬왕(至行純德英謀毅烈王)’이라고 쓰고, 예관이 올리는 궤장을

받았다. 기로소에 들어가는 의식을 마친 후, 한성부로 하여금 백성들의

상언을 받아들이게 하고, 연추문계113) 의 8-90세 노인들에게 쌀과 베를

하사하는 은택을 베풀었고,114) 9월 10일에는 숭정전에 나아가 왕세자와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

10월 4일에 임금이 경희궁의 내전인 광명전에서 대왕대비(인원왕후)에

게 진연을 올렸는데, 진연을 마친 후 대왕대비전이 즐거워하시도록 앞에

다 궤장을 세워두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현존 ꡔ갑자진연의궤ꡕ는 크게 도청소장(都廳所掌), 일방의궤(一房儀軌),

110) 김종수, 2017 같은 글 p.13.
111) 김종수, 2017 같은 책 p.22.
112) 영수각(靈壽閣): 어첩을 봉안하기 위해 1719년(숙종45)에 지은 전각.
113) 연추문계(延秋門契): 조선시대 북부 외통방에 있던 계로서, 계 이름은 경복궁의

서문인 연추문에서 유래되었다. 영조 때부터 고종 초기까지 있었으나 갑오개혁
때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없어졌다.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종로구 효자동 일부
에 해당된다.

114) 김종수, 2017 같은 책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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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의궤(二房儀軌)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도청은 행사 전체를 총괄

하는 기구이며, 일방(一房)과 이방(二房)은 행사를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

하여 전문 소임을 나눈 것이다. 진연에서는 일방이 기생과 풍물을, 이방

이 찬품과 배설을, 삼방이 의주(儀註)와 의장(儀仗)을 담당했는데,115) ꡔ갑

자진연의궤ꡕ는 삼방 이하가 유실되어 있다. 10월 7일에는 임금이 경희궁

의 정전인 숭정전에서 진연을 받았는데, 왕이 기로소에 들어가는 것을

경축하는 연향인 만큼, 노신들이 많이 참석했으며, 재신 이하가 87명, 종

친과 의빈이 52명, 불승전자116)가 61명이었다.117) 갑자진연의궤의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7> 갑자진연의궤의 목차

115) 김종수, 2017 같은 책 p.50.
116) 불승전자(不陞殿者): 진연청에서 써서 들인, 이번 진연 때 전(殿에) 오르지 않

는 인원
117) 김종수, 2017 같은 책 p.113.

진연청의궤
도청소장(都廳

所掌)

시일
좌목

계사질(啓辭秩)
갑자년 9월 3일~10월 7일
각읍 기생의 나이와 차비 및 담당 악사

상격(賞格) 갑자년 10월 8일~9일
의궤(儀軌) 갑자년 10월 7일

이문질(移文秩)
갑자년 9월 4일~10월 모일
급료 지급 규정

내관질(來關秩) 갑자년 9월 3일~9월 26일
감결질(甘結秩) 갑자년 9월 3일~10월 2일

일방의궤

품목질(稟目秩)

갑자년 9월 3일~15일
각종 풍물 악기와 관복 등 돌려준 물품 목록
전에 바쳤던 것을 돌려준 물품 목록
쓴 뒤에 돌려준 물품 목록
실제로 들어간 것과 돌려준 물품 목록

이방의궤
본방소장(本房 갑자년 10월 4일~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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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를 살펴보면, 내용적으로는 ‘논상’이 본문에서는 ‘상격(賞格)(공로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상을 주는 규정)’으로 표시된 것처럼, 목차의 항목과

본문의 항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본문의 내용에 의거해 도청소

장의 소항목을 살펴보면 시일(時日), 좌목(座目), 계사질(啓辭秩), 상격(賞

格), 의궤사목(儀軌事目), 이문질(移文秩), 내관질(來關秩), 감결질(甘結秩)

이 있다.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와 비교했을 경우, 본 의궤에는 권1에 전교

(傳敎), 연설(筵說), 악장(樂章), 치사(致詞), 어제(御製), 전령(傳令), 군령

(軍令) 부록 시각조령(時刻㨄令) 이 있었는데 항목들이 《갑자진연의

궤》와 거의 일치하지는 않는다. 권2에 의주(儀註), 부록 조식(藻飾), 절

목(節目), 계사(啓辭)가 있었고 권3에 계목(啓目), 장계(狀啓), 이문(移文),

所掌)
품목질(稟目秩) 갑자년 9월 3일~10월 10일

감결질(甘結秩)

갑자년 9월 3일~10월 9일
각 지역에 지정한 물품 목록
갑자년 10월 18일
실제로 들어간 물품 목록
쓰고 돌려준 물품 목록
전에 바쳤던 것을 쓰고 돌려준 물품 목록
본방에서 새로 만들었거나 궐내에서 내온 것을 다

시 칠하여 궐내로 들인 물품 목록
본방에서 새로 제작한 것을 호조에 돌려준 물품 목

록
삼사에서 전에 바친 것과 새로 만든 것을 돌려준

물품 목록
회계 장부에 기록한 물품 목록
공장질

부록

그림자료

정재도
정재의물
복식도
악기도
채화도
기명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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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관(來關), 수본(手本), 감결(甘結)이 있어 계사(啓辭), 이문(移文), 내관

(來關), 감결(甘結)의 항목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표8> 갑자진연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 목차 비교

이와 같이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와 ꡔ갑자진연의궤ꡕ는 내용을 떠나 형식

이 매우 판이하다고 할 수 있다. ꡔ갑자진연의궤ꡕ는 일방, 이방, 삼방, 그

리고 도청소장으로 총괄기구와 소임을 나누어서 각자에게 할당된 공문서

를 작성했고, 그것들을 의궤에 수록한 반면,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는 행사

의 흐름에 따라서 목차를 만들어서 내용을 수록했다. 그렇기에 ꡔ갑자진

연의궤ꡕ는 똑같은 목차, 가령 품목질(稟目秩)과 감결질(甘結秩)이 일방의

궤, 이방의궤에 각자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는 그런

것 없이 한 번에 날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카테고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가 훨

씬 더 목차가 많고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ꡔ갑자진연의궤ꡕ는 주

로 행사 때 쓴 물품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목차에 주로

담고 있는 것과 달리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는 임금의 말씀, 신하와의 대화,

선창하는 악장 등등 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세부사항을 나눠서 목차에 담

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원행을묘정리의궤에서 분석

했던 것처럼 분상용과 배포용의 차이로 보인다.

ꡔ갑자진연의궤ꡕ에는 언급했듯, 대왕대비에게 진연하는 내연과 왕인 영

조에게 진연하는 외연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ꡔ갑자진연의궤ꡕ의

공문서들을 살펴보면 장악원에서 준비한 내연과 외연의 악가무 종목을

갑자진연의궤
시일(時日), 좌목(座目), 계사질(啓辭秩), 상격

(賞格), 의궤사목(儀軌事目), 이문질(移文秩),

내관질(來關秩), 감결질(甘結秩)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의주(儀註), 부록 조식(藻飾), 절목(節

目), 계사(啓辭)

<권3> 계목(啓目), 장계(狀啓), 이문(移文), 내

관(來關), 수본(手本), 감결(甘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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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다음을 표로 살펴보도록 하자.

<표9> 내연의 절차와 악가무

<표10> 외연의 절차와 악가무

남녀구별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내연에는 기생들의 정재가,

외연에서는 무동들의 정재가 이어졌다. 내연과 외연 모두 총 9개의 정재

가 설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연의 경우는 선창을 비롯해 1작에

는 1개의 정재만이 공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연은 9작이 진행되는

동안 음악은 진행되어도 정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정재는

최대 한 작에 하나의 정재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본격적

으로 살펴볼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의 봉수당진찬 부분의 정재와는 차별점

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의식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자전을 모시고 인정과 예를 조금이나마 펴고 싶은 것이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

할지라도, 삼가고 두려워하면서 덕을 닦고 반성하는 때이니, 외연에서는 절약하는 조치

가 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한 뒤에라야 위로 인정과 예를 펼 수 있고, 아래에서 삼가

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힘쓸 수 있다. 따라서 외연에서는 대탁 및 대선, 소선을 특별히

감하도록 하고, 내연에서는 동조께 바치는 것 이외에는 대전과 중전의 상차림에 대탁과

내연절차 기생정재 내연절차 기생정재
선창 오현곡 제5작 아박
제1작 헌선도 제6작 향발
제2작 포구락 제7작 하황은
제3작 연화대 진대선 처용무
제4작 몽금척

외연절차 무동정재 외연절차 무동정재
제1작 - 제6작 무고
제2작 - 제7작 광수
제3작 초무 제8작 향발
제4작 아박 제9작 광수
제5작 향발 - 처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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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감하며, 세자 이하의 상차림에 소선을 감하여서, 내가 스스로 비용을 줄이고자

힘쓰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118)

이는 ꡔ갑자진연의궤ꡕ 계사질(啓辭秩)에 실려 있는 부분으로, 정확히는

갑자년 9월 23일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진연은 크

게 풍정(豐呈)에서 진연(進宴), 그리고 진찬(進饌)으로 규모가 줄어들었

는데, 이 의궤는 갑자‘진연(進宴)’의궤이지만 여전히 상차림에서 숙종 때

에 비해 규모가 줄어드는 등 의식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영조는 찬안상에 놓는 인삼정과를 숙종 때에 비해 감하도록

했다. 또한 외연에서 과상(果床)과 대선(大膳) 및 소선(小膳)을 감하도록

하고, 내연에서 대비전의 상차림 외에는 찬품을 감하도록 하기도 했다.

특히, 영조는 숙종 때의 진연을 모범으로 삼되, 그보다 절약하고자 했다.

처음에 진연청에서 1710년(숙종36) 진연 예를 따라, 진휼청에서 쌀 1000

섬을 내어 잔치물품을 마련할 것을 아뢰었으나, 영조는 지난해(1743)처

럼 800섬만 내도록 했으며, 호조의 곡식과 베로 물건을 사되, 사기 어려

운 것만 외방에 배정하여, 백성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했다.119)

또한 계사질(啓辭秩)에서 갑자년 10월 6일의 기록을 보면 외연 참석인

들의 인원을 예측해볼 수가 있다.

(진연청에서) 임금에게 아뢰기를 ”이번 진연 때 참석해야할 인원을 작년의 예에 따라

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도정 이상의 종신, 의빈, 시임(현직), 원임(전직)대신, 기로제신,

충훈부의 친훈신120), 문관, 음관 및 무관으로서 일찍이 곤수121)와 총관122)을 지내고 충훈

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자, 정2품 이상의 문관은 실직과 군함을 막론하고 모두, 종2품에

서 정3품 당상관까지의 문관은 현재 실직에 있는 자와 군함에 있지만 나이 70세 이상인

자, 양도유수123), 기백(경기도 관찰사), 승지, 한주, 옥서, 미원(사간원), 배구(사헌부), 춘

방124)의 시임 관원, 전례에 따라 당일 시위하는 인원, 음관과 무관의 경우는 2품 이상으

118) ꡔ갑자진연의궤ꡕ(규14359) 7b/김종수(2017), 같은 책 p.52에서 재인용
119) 김종수, 2017 같은 책 p.52.
120) 친훈신(親勳臣): 자신이 세운 공훈으로 공신 위호를 받은 신하.
121) 곤수(閫帥): 병사나 수사의 딴 이름.
122) 총관(摠管): 오위도총부의 도총관(정2품)과 부총관(종2품)을 총칭한 말.
123) 양도유수(兩都留守): 개성과 강화의 지방관인 유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124) 춘방(春坊): 왕세자를 모시고 경서와 사적을 강의하며 도의를 가르치는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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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시임 장신과 실직 총관인 자, 군함에 있지만 일찍이 장수의 직임을 지낸 자, 일찍이

동반 실직인 곤수와 총관을 지낸 70세 이상인 자들의 참석여부 단자가 지금 일제히 이

르렀습니다. 참석해야할 인원 및 전에 오르지 않는 자를 모두 별단에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고 하였다. 125)

이후에는 진연청에서 써서 들인, 이번 진연 때 참석하는 재신 이하 인

원의 명단이 나온다. 총 87명 정도로 특정이 된다.

<표11> 갑자진연 참석인 중 재신 이하 명단

담당하던 세자시강원을 가리킨다.
125) ꡔ갑자진연의궤ꡕ, 계사질 부분 갑자년 10월 6일/김종수, 2017 같은 책 p.112에서

재인용

참석인의

품계
참석인의 지위와 이름 숫자

정1품
영중추부사 서명균, 의정부 영의정 김재로,

의정부 좌의정 송인명, 의정부 우의정 조현명,
4

종1품 행 판중추부사 김홍경 1

정2품

지중추부사 신사철, 의정부 좌참찬 조상경,

의정부 우참찬 조관빈, 호조판서 김약로,

예조판서 이종성, 지중추부사 이진기, 정수기

공조판서 이성룡, 병조판서 서종옥, 지중추부사

이춘제, 형조판서 조석명,

11

종2품

행 강화유수 이병상, 겸 경기감사 이기진, 행

동지돈녕부사 이세환, 공조참판 유엄,

동지중추부사 홍호인, 동지중추부사 이세진,

동지중추부사 이형좌, 부총관 원필규, 병조참판

정내주, 예조참판 윤득화, 부총관 조엄, 호조참판

어유룡, 한성좌윤 심성희, 동지중추부사 유복명,

한성부 우윤 이일제, 형조참판 조명택, 부총관

김회로, 강원감사 권혁, 개성유수 조명교

19

정3품

행 승정원 도승지 서명구(당상관), 병조 참의

김상익(당상관), 이조참의 윤급(당상관), 승정원

좌승지 조상명(당상관), 홍문관 부제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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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추부사 서명균을 필두로 총 4명의 정1품이 참석했다. 종1품은 한

명이다. 가장 많이 참석한 품계는 종2품으로 18명이다. 뒤를 이어 정3품

과 정2품이 15명과 11명을 차지한다. 정3품은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

(堂下官)의 서열적 차이가 큰데 현존하는 기록에서는 모두 당상관이라서

11명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특기할만한 점은 세자시강원의 신하들, 즉 세

자시강원 사서 오언유와 세자시강원 설서 성천주 등이 참석했다는 것이

다. 품계는 정6품과 정7품으로 높은 편은 아니나 세자와 관계된 인물로

조영국(당상관), 장예원 판결사 조정(당상관),

승정원 우승지 조명리(당상관), 병조 참지

안경운(당상관), 공조 참의 신사건(당상관),

승정원 좌부승지 조영로(당상관), 성균관 대사성

이천보(당상관), 승정원 우부승지 윤광의(당상관),

승정원 동부승지 박필재(당상관), 사간원 사간

민계(당상관)

종3품 세자시강원 보덕 홍중일, 1

정4품
사헌부 장령 윤광천, 홍득후, 세자시강원 필선

신사관
3

종4품

행 부호군 이승원, 연원군 이명희, 평해군 신만,

행 부호군 홍원익, 김상두, 행 부호군 윤휘정,

임주국, 홍문관 부응교 한익모

8

정5품

사헌부 지평 이수덕, 민광우, 사간원 헌납 조돈,

세자시강원 문학 이규채, 홍문관 교리 이창수,

홍문관 교리 윤득재,

6

종5품

행 부사직 정석오, 윤양래, 행 부사직 김성응,

행부사직 구성임, 행부사직 권적, 행부사직

이주진, 행부사직 윤대영

7

정6품
사간원 정언 정기안, 송시함, 홍문관 수찬 송창명,

어석윤, 세자시강원 사서 오언유
5

종6품 홍문관 부수찬 김상철 1

정7품

세자시강원 설서 성천주, 승정원 주서 이극록,

가주서 정항령, 남학로, 예문관 봉교 정원순, 검열

이영조, 남태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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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진연에 참석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외 홍문관 교리

의 지위에 있는 신하들이 참석한 것도 특기할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진연청에서 써서 들인, 이번 진연 때 참석하는 종친과 의빈의 인원 별

단도 의궤에 나온다. 종친 및 의빈의 인원은 총 52명이다.

<표12> 갑자진연 참석인 중 종친과 의빈의 인원 명단

의빈과 종친 중 특히 의빈에 비해 종친의 수가 현저히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의빈과 종친은 52명, 재신 이하의 참석 인원도

87여명에 달한다. 비교를 해보자면, 1706년(숙종 32)에 인정전에서 설행

된 즉위 30주년 기념 진연 참석자는 종친과 의빈 49명, 재신 이하 111명,

불승전자가 54명이었다. 이후 숙종 40년(1714) 숭정전에서 병환을 쾌유

하며 설행된 진연에서는 종친과 의빈이 51명, 재신 이하가 115명, 불승전

자가 55명이었다. 1719년(숙종 45) 숙종이 기로소에 입소한 것을 기념하

의빈 이름 종친 이름

금평위 박필성

월성위 김한신

금성위 박명원

영성위 신광수

밀창군 직, 서평군 요, 낙창군 탱, 능창군 숙,

밀양군 완, 낙풍군 무, 장계군 병, 여은군 매,

남원군 설, 안흥군 숙, 익흥군 온, 낭제군, 담,

해운군 당, 영천군 야, 신계군 덕, 능성군 삼,

밀림군 료, 화계군 당, 해계군 집, 광원군 재,

연풍군 찬, 학성군 유, 평원군 표, 서성군 작

함계군 춘, 하릉군 적, 광은군 영, 한양군 영,

낭평군 훈, 서계군 습, 성창군 유, 밀은군 부,

학릉군 시, 진천군 송, 여창군 갑, 경흥군 전

원흥군 후, 화양군 각, 연성군 익, 흥계군 유,

원평군 섭, 화풍군 규, 밀춘도정 준, 밀안도정 제,

행은계부령 설, 형파평부정 장, 행동흥부수 훈,

행능안부수 진

합계: 총 4명 합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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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연에서는 종친과 의빈이 34명, 재신 이하가 79명 불승전자가 59명

이다.126) 숙종의 기로소(耆老所) 입소 기념 진연(進宴)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가능하다면 불승전자를 제외하고 영조의 기로소 입소 진연의 참

석자 명단이 조금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평균적인 참연자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은 참석 숫자라고 볼 수 없으나 적다고도 볼 수 없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제 4 절 기사진표리진찬의궤와의 비교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를 살펴보기 위해 상대적인 분석을 먼저 할 필요

가 있다. 그중 본 의궤 전의 것과 후의 것을 분석한다면, 전의 의궤인 ꡔ

갑자진연의궤ꡕ는 먼저 살펴보았다. 이제 후의 의궤를 비교할 필요가 있

는데 그것이 바로 ꡔ기사진표리진찬의궤(己巳進表裏進饌儀軌)ꡕ다.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 바로 이후의 의궤는 1809년(순조 9년) 혜경궁이

주빈이 된 ꡔ기사진표리진찬의궤ꡕ다. 순조 기사년(己巳年 1809) 순조의

조모 혜경궁 홍씨의 계례(筓禮)를 경축하는 잔치의 전말을 기록한 의궤

이다.127) 진찬의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의궤이다.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

에 기록된 봉수당진찬 부분과는 공통점이 여럿 있다. 주빈이 혜경궁인

점이 같고, 그러기에 내연인 점이 또 같기 때문이다. 기사진찬의 시연자

는 왕대비, 왕, 왕비, 좌명부, 우명부, 의빈과 척신이다. 좌와 우명부는 내

빈이고, 의빈과 척신은 외빈이다. 내빈 명단은 ꡔ기사진표리진찬의궤ꡕ에

기록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내빈과 외빈을 합치면 총 13명이

다. 외빈은 광은부위 김기성, 영명위 홍현주, 경기관찰사 김재창, 배천군

수 김재삼, 의빈도사 정의, 사옹주부 홍세주가 확인되고 있다.128) 즉, 기

사진찬은 혜경궁의 며느리(왕대비), 손자(왕), 손자며느리(왕비), 사위(김

126) 김종수, 2022 ꡔ의궤로 본 조선시대 궁중연향 문화ꡕ, 민속원, p.119.
127) 김태연, 2003 ｢기사진표리진찬의궤에 나타난 복식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p.1.
128) 김종수, 2022 같은 책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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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외손자(정의, 김재창, 김재삼), 손녀사위(홍현주), 조카손자(홍세주)

및 좌명부와 우명부가 모여서 혜경궁 계례 60주년을 경축한 조촐한 연향

이다.

ꡔ기사진표리진찬의궤ꡕ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표13> ꡔ기사진표리진찬의궤ꡕ 목차

앞서 살펴보았던 갑자진연의궤가 일방, 이방, 삼방의궤로 나뉘어져 목

차가 작성된 것과 달리 기사진표리진찬의궤는 일방, 이방, 삼방 등의 목

차 제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실 일방, 이방, 삼방과 같은 ‘방(房)’은 각

목록 내용
택일(擇日) 행사 거행일자 정리
좌목(座目) 행사 담당자 명단
도식(圖式) 행사장에서 사용한 의장, 악기 등을 그린 그림
전교(傳敎) 행사 관련 국왕의 명령을 정리
연설(筵說) 국왕이 신하에게 내린 명령을 정리
악장(樂章) 혜경궁을 찬양한 내용의 한시
치사(致詞) 혜경궁의 덕을 칭송한 글
전문(箋文) 혜경궁에게 표리를 올릴 때 함께 올린 축하글
의주(儀註) 행사의 의식절차
계사 부계목

(啓辭 附啓目)
예조가 국왕에게 올린 행사와 관련된 문서

이문(移文) 예조가 행사 관련 관청에 보낸 공문서
내관(來關) 동급 관청에서 주고받은 문서
감결(甘結) 예조가 하급관청에 지시한 내용의 공문서
찬품 부채화

(饌品 附綵花)
참석자에게 제공한 음식과 조화

기용(器用) 표리 등을 올리며 진찬할 때 사용한 도구
배설(排設) 경춘전에 설치한 물품 목록을 정리한 기록
의장(儀仗) 진찬의식 때 쓰이는 물품의 기록
참반(參班) 표리를 올릴 때 참여한 의빈과 척신의 명단

의위(儀衛)
왕대비, 왕비, 순조 등에 배치한 차비 인원을

기록한 것
공령(工伶) 장악원 악공의 명단
상전(賞典)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시상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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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업무를 맡은 곳의 이름을 일컫는 곳으로129) ꡔ기사진표리진찬의궤ꡕ의

경우, 각 방에서 생산한 문서들을 그대로 등서하여 등록처럼 의궤를 생

산한 것이 아니라, 권 아래에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목차의 이

름이 다르게 붙은 것으로 보인다. 구성도 ꡔ갑자진연의궤ꡕ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던 목차의 변화에서와 같이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

이후로 악장, 전문, 치사가 추가된 것을 ꡔ기사진표리진찬의궤ꡕ에서 명백

히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의궤에 전통적으로 들어가 있던 내용들인

감결이나, 이문, 내관들도 다 들어있으며 찬품과 부채화까지 자세하게 작

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ꡔ기사진표리진찬의궤ꡕ의 목차에서만 확

인할 수 있는 특이점은 ‘참반(參班)’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표리를 올릴

때 참여한 의빈과 척신의 명단으로, 계례(筓禮)를 맞이해 의복을 혜경궁

에게 바치는 이들의 명단이다. 그 외에 의위(儀衛)라고 해서, 왕대비, 왕

비, 순조 등에 배치한 차비(差備) 인원을 기록한 것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의궤는 처음 그것이 기록되었을 때부터 확실한 프로토

콜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작성하는 시대에 따라서 자유로운 변주가 가

능했고, 또 특히 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목차가 다양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주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방의궤가 망실된 갑자진연

의궤에서는 의례절차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ꡔ기사진표리진찬의

궤ꡕ는 의주 부분이 남아있어서 의식의 순서 등을 확인해볼 수 있다. 다

음은 기사진찬의 의식절차이다.

<표14> 기사진찬의 의식절차130)

129) 김종수, 2017 같은 책 p.50
130) 헌가와 등가: 헌가는 궁중의 의식음악과 제례음악 연주 시 당하에 위치하는 악

대. 당하악을 이른다. 등가는 궁궐의 섬돌 위와 같이 높은 곳에서 연주하는 당

상악을 이른다. 헌가와 등가는 보통 짝을 이룬다.

절차 헌가 등가
전략....
혜경궁이 좌에 오름 여민락 여민락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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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가가 <여민지악>을 연주하고 등가도 <여민지악>을 연주하는데 사성을 한다. 사찬

이 “재배”라고 말하고 전찬이 “국궁, 재배, 흥, 평신”이라 창하면, 왕대비가 국궁하였다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악을 그친다. 상궁의 인도로 왕대비가 주렴 안의 동향

한 자리로 나아간다. 헌가가 <여민지악>을 연주하고 등가도 <여민지악>을 연주한다. 사

찬이 “재배”라 말하고 전찬이 “국궁, 재배, 흥, 평신”이라 창하면 전하와 왕비가 국궁했다

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악을 그친다. 헌가가 <여민지악>을 연주하고 등가

도 <여민지악>을 연주한다. 상궁의 인도로 전하와 왕비가 왕대비좌를 향한다. 사찬이

“사배”라고 말하고 전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창하면 전하와 왕비가 국궁하였다

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악을 그친다. 상궁의 인도로 전하가 주렴 안의 서

향한 자리로 나아간다. 상궁의 인도로 왕비가 주렴 안의 동향한 자리로 나아간다.

.......중략........

현가가 <낙양춘곡>을 연주한다. 사찬이 “재배”라고 말하고 전찬이 “국궁, 재배, 흥, 평

신”이라 창하면, 좌우명부와 의빈, 척신이 국궁하였다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

다. 악을 그친다. 전빈이 좌우명부를 나누어 인도하고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을 나누어

인도하여 왕대비좌로 향하게 하고, 그다음 전하좌로 향하게 하며, 그다음 왕비좌로 향하

게 한다. 헌가가 <낙양춘곡>을 연주한다. 사찬이 “사배”라고 말하고 전찬이 “국궁, 사배,

왕대비가 혜경궁에게 재배함 여민락 여민락
왕, 왕비가 혜경궁에게 제배함 여민락 여민락
왕, 왕비가 왕대비에게 사배함 여민락 여민락
좌우명부, 의빈, 척신이 혜경궁에게 재배함 낙양춘
좌우명부, 의빈, 척신이 왕대비, 왕, 왕비에게 차

례로 사배함
낙양춘

왕대비가 혜경궁에게 제1작을 올림 천년만세

왕이 혜경궁에게 제2작을 올림
오운

개서조
왕비가 혜경궁에게 제3작을 올림 보허자령
왕이 왕대비에게 술잔을 올림 여민락
좌명부가 혜경궁에게 제4작을 올림 정읍만기
우명부가 혜경궁에게 제5작을 올림 보허자령
의빈이 혜경궁에게 제6작을 올림 정읍만기
척신이 혜경궁에게 제7작을 올림 여민락령
왕대비 이하 모두 삼고두와 산호를 함
왕대비 이하 모두 혜경궁에게 재배함 여민락 여민락
혜경궁이 내린 술을 왕대비가 마심 순안지악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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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평신”이라 창하면, 좌우명부와 의빈, 척신이 국궁하였다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

로 한다. 악을 그친다.131)

위의 의주는 진찬이 시작되고 왕대비가 자신의 자리에 앉으면 왕과 왕

비가 혜경궁에게 재배를 하면서 의식이 시작되는 부분을 담고 있다. 또

한 뒷부분은 좌우명부와 의빈 및 척신이 혜경궁에게 인사하고 왕대비에

게 인사를 한 뒤 왕과 왕비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다. 이 의식에서 중

요히 봐야할 점은 바로 절의 횟수라고 할 수 있다. 절의 횟수는 주연자

의 권위를 알려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절을 받는 주연이 누구냐에

따라 횟수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ꡔ기사진표리진찬의궤ꡕ가 확인할 수 있

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의궤에서는 절을 받는 사람이 두 명 나오

기 때문이다. 한 명은 혜경궁 본인이고, 한 명은 왕대비이다. 혜경궁에게

는 왕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모두 재배를 하고 있고, 왕대비에게는 사배

를 하고 있다. 연배를 따졌을 때, 궁중 어른으로서의 위치를 따졌을 때

왕대비 위가 혜경궁이다. 그런데 왜 혜경궁에게는 재배를 하고 왕대비에

게는 사배를 했을까? 이 부분은 뒤에서 원행을묘정리의궤 봉수당진찬 부

분을 분석하면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또한 의식의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작례이다. 몇 작을 받았느

냐에 따라서 진찬의 주연을 맡은 이의 권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바로

앞 갑자진연의 경우, 삼방의궤가 망실되었기 때문에 의주가 사라져서 영

조가 몇 작을 받았는지, 대왕대비가 몇 작을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연향의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는 ꡔ국조속오례의ꡕ를 살펴보면

대왕대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향에서 주연은 보통 9작을 받는다고 나

온다.132) 그런데 앞의 의주를 살펴보면 혜경궁은 7작을 받았다. 왜 그녀

는 7작 밖에 받지 못했을까? 이 부분도 뒤의 원행을묘정리의궤 봉수당진

찬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보아야할 것은 정재이겠으나, ꡔ기사진표리진찬의궤ꡕ에는

131) 김종수, 2022 같은 책 p.144.
132) 법제처 역, ꡔ국조오례의ꡕ, 5권, p.196 가례 중 <대왕대비께 올리는 진연>에 9

작을 올린다고 나와 있다.



- 59 -

정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같은 날을 기록한 다른 의궤가 존재하는데,

현재 장서각에서 보관중인 ꡔ혜경궁진찬소의궤ꡕ가 바로 그것이다. ꡔ혜경

궁진찬소의궤ꡕ는 ꡔ기사진표리진찬의궤ꡕ에 비해 분량이 조금 적다고 할

수 있으며 목차 부분도 ꡔ기사진표리진찬의궤ꡕ에 비해 단순하다. 문제는

이 ꡔ혜경궁진찬소의궤ꡕ에도 정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왜 정

재가 기록되어있지 않은지는 알 길이 없으나 후대에 풀릴 의문으로 남겨

두도록 한다.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 부분에서 정재를 분석할 것이기에 상

대적 분석을 위해서 ꡔ갑자진연의궤ꡕ와 ꡔ기사진표리진찬의궤ꡕ를 분석한

것이나, 옛 기록의 완벽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것이 조금 불완전하게 되

었으며, 아울러 의궤 기록들의 프로토콜의 자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제 5 절 봉수당진찬의 구성과 특징

1. 봉수당진찬의 구성과 특징

원행을묘정리의궤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진찬의궤가 아니다. 하지만,

전교(傳敎), 연설(筵說) 등등 당시 봉수당진찬과 관련한 문서들이 체계적

으로 분류되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봉수당진찬 부분은 원행을묘정리의궤 각 카테고리에 정리되어 있

는데,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15>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기록된 봉수당진찬 부분

목차 내용
권1 전교(傳敎) 을묘(1795) 2월 초8일 봉수당진찬 준비 지시
권1 전교(傳敎) 을묘(1795) 2월 17일 진찬 시 쌀 준비 관련 지시

권1 전교(傳敎)
을묘(1795) 윤2월 12일 봉수당진찬 관련 정리소 준

비 지시
권1 연설(筵說) 갑인(1794) 12월 13일 봉수당진찬을 참고할 진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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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 논함
권1 연설(筵說) 을묘(1795) 윤2월 13일 봉수당진찬 행사 과정 기록
권1 악장(樂章) 봉수당진찬 때 선창하는 악장
권1 악장(樂章) 봉수당진찬 때 후창하는 악장
권1 악장(樂章) 봉수당진찬 때 정재악장
권1 치사(致詞) 봉수당진찬 때 올린 치사
권1 어제(御製) 봉수당진찬일에 왕이 지은 시
권2 의주(儀註) 봉수당진찬에서 자궁께 드리는 진찬의식의 절차
권2 의주(儀註) 봉수당진찬 의식을 할 때의 절목(매뉴얼)

권2 계사(啓辭)
갑인년(1794) 12월 10일 봉수당진찬 올릴 것 신하들

이 청함

권2 계사(啓辭)
을묘(1795) 2월 1일 봉수당진찬 연습할 것을 신하들

이 청함

권2 계사(啓辭)
을묘(1795) 2월 5일 봉수당진찬 칭송문 누가 지을

건지 정함

권2 계사(啓辭)
을묘(1795) 2월 11일 봉수당진찬에 참석할 대신의

의전 정함

권2 계사(啓辭)
을묘(1795) 2월 12일 봉수당진찬과 관련한 각종 준

비사항 점검

권2 계사(啓辭)
을묘(1795) 2월 14일 봉수당진찬시 백성에게 나눠줄

쌀 정함

권2 계사(啓辭)
을묘(1795) 2월 18일 봉수당잔치 의주를 임금에게

올림

권2 계사(啓辭)
을묘(1795) 2월 19일 봉수당잔치 참석할 내빈의 여

비 정함

권2 계사(啓辭)
을묘(1795) 2월 20일 봉수당잔치 참석자들 의전을

수레로 정함

권2 계사(啓辭)
을묘(1795) 2월 30일 봉수당잔치 참석자들에게 군직

수여함

권2 계사(啓辭)
을묘(1795) 윤2월 2일 봉수당잔치 참석할 신하들의

관직 바꿈

권2 계사(啓辭)
을묘(1795) 윤2월 3일 봉수당잔치에 심을 나무 관련

의논

권3 이문(移文)
을묘(1795) 2월 12일 잔치에 참석할 기생에게 급여

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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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을묘정리의궤에서 봉수당진찬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전교(傳敎),

연설(筵說), 악장(樂章), 치사(致詞), 어제(御製)(이상 권1), 의주(儀註), 계

사(啓辭)(이상 권2), 이문(移文)(이상 권3), 찬품(饌品), 기용(器用), 배설

(排設), 의장(儀仗), 노자(路資)(이상 권4), 내외빈(內外賓), 공령(功令), 상

전(賞典), 재용(財用)(이상 권5) 부분이다. 그중 가장 많은 항목을 차지하

는 부분이 계사(啓辭)로, 봉수당진찬을 준비함에 있어서 신하들과 임금이

의견을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봉수당진찬 같은

경우는 1794년 12월부터 신하들이 진찬을 준비하자고 건의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봉수당진찬은 화성으로의 원행을 진행하면서

급하게 기획된 이벤트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연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을 차지하는 것은 전교(傳敎)다. 임금이 내리는 명령으로, 정

조가 봉수당진찬에 상당히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연설(筵說)은 왕이 신하들과 나눈 대화로, 이 역시 봉수당진찬과 관

련한 대화가 실려 있는데, 특히 행사장에서 신하들과 나눈 대화가 실려

있다. 악장(樂章)은 봉수당 진찬 때 선창 및 후창하는 악장을 기록한 것

이고, 어제(御製)에는 화성 진찬 당일에 정조가 지은 시가 실려 있다. 행

권4 찬품(饌品) 진찬 시 자궁께 올리는 찬안
권4 찬품(饌品) 진찬 시 내외빈 및 제신 이하의 연회상
권4 기용(器用) 진찬 시 사용되는 그릇

권4 배설(排設)
진찬 때 소용되는 것으로 봉수당 온돌, 어좌, 주렴

등등
권4 의장(儀仗) 진찬 시 사용되는 의장
권4 노자(路資) 진찬에 참석한 내빈 및 외빈에게 지급되는 노자

권5

내외빈(內外賓)
진찬할 때 연회에 참석한 내빈

권5

내외빈(內外賓)
진찬할 때 연회에 참석한 외빈

권5 공령(功令) 진찬에 참여하는 기생들의 수, 나이 등등이 적힘
권5 상전(賞典) 진찬도 병풍을 진상한 후 내린 상
권5 재용(財用) 봉수당진찬에 소요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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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문서들이 보이는데 그 중 하나는 이문(移文)에 있는 것으로, 봉수

당진찬에 참여한 기생들에게 급여를 나누어주는 것을 기록한 공문서가

있다. 당시에 어떤 그릇을 썼는 지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봉수당

진찬의 경우 혜경궁 홍씨 및 참석한 내외빈에게 올린 그릇의 종류와 가

격까지 기입이 되어 있다. 또 봉수당진찬을 열었을 때 사용되었던 온돌,

주렴 등등의 시설물에 대한 정보까지 다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찬 시 사용되는 의장(儀仗)과 진찬 시 내외빈들에게 지급했던 노자(路

資)가 얼마였는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진찬에 참석한 내외빈

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그 외 진찬에 참여한 기생들의 일명 프로필 -

나이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봉수당진찬의 병풍도를 그린 이가 상을

받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봉수당진찬에 사용된 비용을 정

산하는 것으로 봉수당진찬과 관련된 기록은 끝이 난다.

2. 국조속오례의와 봉수당진찬 행례 비교

ꡔ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ꡕ는 국가의 기본예식인 오례, 즉 길례(吉

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에 대해 규정한 예전(禮

典)인 ꡔ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ꡕ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1744년에 편찬한

예서다.133) 국조오례의에는 ‘진연’에 관한 의주가 없었으나 ꡔ국조속오례

의ꡕ부터 진연(進宴)은 가례의 항목에 속해 서술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ꡔ

국조속오례의ꡕ는 진연에 대한 프로토콜을 수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ꡔ국조속오례의ꡕ 가례 부분에는 1. 진연하는 의식, 2. 왕비께 진연하는 의

식, 3. 대왕대비께 진연하는 의식, 4. 삼전에 진연하는 의식, 총 4개의 진

연에 대한 프로토콜이 제시되어 있다. 이중 혜경궁 홍씨의 봉수당진찬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의식의 프로토콜은 명백하게 없다고 할

수 있다. 혜경궁 홍씨가 왕비의 지위도 아니었고 대왕대비의 지위도 아

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맞는 신분의 예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

가 왕의 어머니로서 ‘자궁’으로 예우를 받았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그

133) 탁신희, 2009 ｢국조속오례의의 편찬과 왕권의 위상｣,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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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에게 맞는 규준(規準)은 3. 대왕대비께 진연하는 의식에 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궁’이 중전 이상의 예우를 받는 다는 점도 그렇고, 실

제로 앞서 언급했듯 정조는 봉수당진찬을 기획하기 전 참고할 의궤로 숙

종 대에 치러진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진찬연의궤, 영조대에 치러진

대왕대비의 진찬연 의궤를 참고할 것을 명하기도 했다.

ꡔ국조속오례의ꡕ에 나오는 의주는 다음과 같다. 대왕대비께 진연하는 의

식은 대왕대비좌를 그 전날에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왕 및 왕세자

의 자리, 명부의 자리까지 정해진 예법에 맞게 차린 다음, 여령들이 참석

자들을 맞이해서 자리로 착석시키는 것까지 세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대

왕대비가 등장하면 풍악이 울리는데 음악이 무엇인지는 제시되지 않았

다. 대왕대비 바로 아래 서열인 왕대비가 가장 먼저 4배를 올리고 왕대

비좌로 나아가면, 이어 왕과 왕비가 나타나 4배를 올리고 전하좌와 왕비

좌로 간다.

뒤이어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나타나 절을 하고 자기 자리로 나아간다.

왕대비와 왕, 왕비,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모두 자리를 잡으면 풍악이 울

리는데, 역시 음악은 어떤 곡인지 알 수 없다. 다음은 술잔을 올린다. 왕

대비는 ‘삼가 천천세수를 올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대왕대비에게 술을 바

친다. 대왕대비는 ‘왕대비와 경사를 같이 한다’라고 답한다. 대왕대비는

이런 식으로 왕,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과 술을 주고받는다. 술을 올릴

때마다 풍악이 울린다. 술이 아홉순배가 돌면 풍악이 울린다. 이후 진연

(進宴)은 끝이 나고 서열 순서대로 퇴장을 한다.134)

프로토콜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의식이 시작되면서 주연자

아래 서열부터 차례대로 입장한 뒤 주연자 앞으로 나아가 절을 올린다.

절을 올릴 때 주연자의 신분이 대왕대비, 왕, 왕비까지의 경우 4배를 올

린다. 그 다음 요리를 내오고 또 다시 서열대로 나가서 모두 술을 올린

다. 술을 올릴 때마다 풍악이 울리는데,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한 것이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궤에는 정재(춤)를 선보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ꡔ국조속오례의ꡕ에는 어떤 정재(呈才)가 사용되었는지, 어떤 음악이 사용

134) 법제처 역, 1981 ꡔ국조오례의ꡕ, 법제처, 5권 p.1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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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까지는 나와 있지 않다. 예서의 성격상 이 정도의 프로토콜까지

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서에 정해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연

을 여는 측에서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술은 대왕

대비 기준으로 총 9작이 돌아간다. ꡔ국조속오례의ꡕ에는 참석자들 중에

명부도 있다고 나오나, 명부가 술을 올리는 과정은 생략되어있다. 그러나

왕대비, 왕,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이 5명이고 작은 9번이기 때문에 나머

지 술을 돌리는 과정에서 명부들도 대왕대비에게 술을 올렸을 것으로 추

측된다.

ꡔ국조속오례의ꡕ가 프로토콜로 기능하고 있으면서 엄격하게 규율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은 대왕대비에게 올리는 절의

횟수가 4회라는 것과 술은 9작을 올린다는 것 등이다. 이것은 뼈대가 되

는 중요한 축으로 행사의 규범이다. 그러나 잔을 돌릴 때마다 올리는 풍

악, 즉 음악과 정재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재량을 부여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집중해서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 봉수당진찬 부분도

분석해볼 수 있다.

(1) 주연에 대한 귀빈들의 절 횟수 비교

왕실의 규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귀빈들의 주연에 대한 절

의 횟수다. 봉수당진찬에서 주연은 혜경궁 홍씨다. 그렇다면 혜경궁 홍씨

에게 행하는 절의 횟수는 혜경궁 홍씨의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먼저 의식에 대한 프로토콜이 담겨 있는 ꡔ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

禮儀)ꡕ에서 혜경궁 홍씨와 지위가 버금가는, 대왕대비가 주연인 진연의

의주를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은 대왕대비의 진연에서 왕과 왕비가 진연

장에 입장해서 자신의 자리로 착석하기 전의 의식이다.

상궁이 전하를 인도하여 전의 서쪽 문으로 해서 들어가 절하는 위로 나아간다.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전의 동쪽문으로 해서 들어가 절하는 위로 나아간다.

사찬이 ‘사배’하고 말하면 전찬은 ‘국궁, 사배, 흥, 평신’하고 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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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상궁이 전하와 왕비를 인도하여 왕대비 앞에서 동쪽을 향하게 하는데 전하는 북쪽 가

까이에, 왕비는 남쪽 가까이에서다. 사찬이 ‘사배’하고 말하면 전찬은 ‘국궁, 사배, 흥, 평

신’하고 외친다. 전하와 왕비가 몸을 굽히면 풍악이 울리고,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은 그친다.135)

기사는 왕과 왕비가 대왕대비에게 인사하고 나서 들어가기 전, 왕대비

의 자리 앞으로 가서 인사를 하는 부분이다. 왕대비에게도 왕과 왕비는

4배를 함을 알 수 있다. 즉 잔치의 프로토콜에서는 왕대비 급의 여인에

게 사배를 하는 것이 의례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횟수는 주연

에 대한 권위와 인정이자 의례를 드높여주는 행위다. 그럼 이번에는 봉

수당진찬의 절 횟수를 알아보도록 하자.

여관이 “재배하시오”하고 말하면 낙양춘곡을 연주한다. 여관이 “국궁, 재배, 흥, 평신”

라고 창하면 내외명부들은 국궁, 재배, 흥, 평신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음악을 그친다.136)

위의 이야기는 혜경궁 홍씨가 연회의 주연으로서 등장하고 자리에 오르

면 여관이 내외명부를 이끌고 자리로 나아가는 장면이다. 여기서 자리에

나아가기 전 혜경궁에게 재배를 하게 된다.

임금께서는 여집사의 인도로 배위에 나아가 북쪽을 바라보고 서면 음악을 멈춘다. 여

집사가 “국궁, 재배, 흥, 평신”이라고 창하면 낙양춘곡을 연주한다. 임금이 국궁, 재배,

흥, 평신을 하면 의빈척신과 배종백관이 이를 따라 같이 한다.137)

마찬가지로 여집사의 인도로 자신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 혜경궁 홍씨

를 맞아 재배를 하는 장면인데, 재배를 하는 주체가 왕이기 때문에 배종

백관이 이를 따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135) 법제처 역, 1981 같은 책 권5, <대왕대비에게 올리는 진연> p.183.
136) 수원시 역, 1996 같은 책 권2, 의주 p.137.
137) 수원시 역, 1996 같은 책 권2, 의주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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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두를 하시오.” 하고 창하면 임금께서는 삼고두를 하며 의빈척신과 배종백관들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 “산호를 하시오.” 하고 창하면 임금께서는 손을 모아 이마에 대며

“천세”라고 하며, “산호를 하시오.”하고 창하면 “천세”하며, 다시 “산호를 하시오.”하고

창하면 “천천세”라고 하며, 의빈척신과 배종백과들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 여집사가 “부

복, 흥, 재배, 흥, 평신”이라고 창하고 낙양춘곡을 연주하시 시작하면, 임금께서는 부복,

재배, 흥, 평신을 하고 의빈척신과 배종백과들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138)

연회의 중간, 머리를 조아리는 삼고두를 하며 천세, 천천세를 외친 다

음 임금을 필두로 재배를 하고, 의빈척신과 배종백관들도 모두 이와 같

이 하는 장면이다.

봉수당진찬에서는 왕이 절을 할 때, 그리고 내외명부가 절을 할 때,

또, 의빈척신과 배종백관들이 절을 할 때 모두 재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절의 횟수가 권위를 나타내는 척도임을 생각한다면 혜경궁이

주연인 이 진찬은 절의 횟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녀의 지

위는 무엇이었기에 두 번의 절을 받은 것일까? 왕대비 아래로 왕과 왕

비,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진연에서 절을 받는 횟수를 비교하면 그녀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

사찬이 ‘사배’하고 말하면 전찬은 ‘국궁 사배 흥 평신’하고 전하여 외친다. 전찬의 외

침은 모두 사찬의 말을 받아서 한다. 뒤에도 위와 같이 한다. 왕세자 및 왕자가 몸을 굽

히면 풍악이 울리고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은 그친다. 왕세자 및 왕자는

편차로 들어간다. 전빈이 왕세자빈 및 명부 이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절하는 위로 나아간

다. 그 시각쯤 하여 자리를 편다. 사찬이 ‘사배’하고 말하면 전찬은 ‘국궁 사배 흥 평신’

하고 외친다. 왕세자빈 및 명부 이하가 몸을 굽히면 풍악이 울리고 사배하고 일어나 몸

을 바로 하면 풍악은 그친다.

......중략......

전찬이 ‘부복, 사배, 흥 평신’하고 외친다. 왕세자 이하 모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면

풍악이 울리고,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은 그친다.

......중략......

138) 수원시 역, 1996 같은 책 권2, 의주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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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하고 외친다. 왕세자빈 이하가 모두 몸을 굽히면 풍악이 울

리고,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풍악은 그친다.139)

왕비의 지위는 대비의 바로 아래다. 그러나 왕비도 ꡔ국조속오례의ꡕ를 통

해서 보았을 때 왕실 의례프로토콜에서 사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왕비의 권위가 왕실에서 꽤 높았음을 보여주며 왕대비와 신분

상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단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혜경궁은 왕비의 권위, 혹은 그 지위격이 아니었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받는 절의 횟수를 알아보자.

찬의가 “국궁 재배 흥 평신”을 창하면, 2품 이상은 몸을 굽혔다가 두 번 절하고 머리

를 조아린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왕세자는 답하여 두 번 절한다. 머리를 든다. 백

숙과 사부와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머리를 조아린다.

......중략......

하례가 끝나면 찬의가 “부복 재배 흥 평신”을 창하고, 2품 이상은 부복했다가 일어나

서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며, 왕세자가 답하여 두 번 절한다. 전령관이 꿇

어앉아 령을 받아가지고 조금 물러나서 서쪽을 향하여 서서 “영이 있다”고 말하면 2품

이상은 모두 꿇어앉고, 왕세자도 꿇어앉는다.

......중략......

찬의가 “부복 재배 흥 평신”을 창하면 2품 이상은 부복했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

고, 왕세자가 답하여 두 번 절한다. 찬의가 “국궁 재배 흥 평신”을 창하면, 3품 이하는

국궁했다가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140)

위의 부분은 ꡔ국조오례의ꡕ에 실린 ‘정조와 동지에 백관이 왕세자에게

하례하는 의식’ 부분이다. 의주에는 생신의 하례도 위와 같이 한다고 나

139) 법제처 역, 1981 같은 책 권5, <왕비에게 올리는 진연>, p.176.
140) 법제처 역, 1981 같은 책 권1, <정조와 동지에 백관이 왕세자에게 하례하는 의

식>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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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있다. 그러니까 봉수당진찬처럼 생일을 맞아 예를 행하는 의례의 프

로토콜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 하례하는 의식 부분에서 2품 이상 및

3품 이하 백관들은 모두 왕세자에게 재배를 한다. 그리고 왕세자도 답례

로 재배를 한다. 통상 왕과 왕비가 같은 지위로써 대우를 받고,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같은 지위로써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ꡔ국조오

례의ꡕ라는 의례 프로토콜에 명시된 기준은 결국 ‘왕세자 및 왕세자빈 이

하는 재배를 받는다.’가 될 것이다. 즉, 혜경궁 홍씨는 왕세자빈 기준으로

써 재배를 받은 것이 된다. 그녀의 공식적인 지위가 영조에게서 ‘혜빈’이

라는 칭호를 받은 왕세자빈임을 감안할 때, 그에 따라서 의례의 규율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2) 술을 따르는 횟수 비교

국조속오례의와 행례를 비교할 수 있는 것에는 이렇게 절을 몇 번 받았

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있지만, 술을 얼마나 받았는지 여부도 마찬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ꡔ국조속오례의ꡕ에 나온 대왕대비의

경우 몇 작을 받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전찬은 명부를 인도하여 수주정의 동쪽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선다. 상식은 수주

제9의 작을 따라 명부에게 준다. 명부는 작을 받아 정문으로 해서 대왕대비좌 앞으로 나

아가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아서는 잔을 상식에게 준다. 상식은 전하여 받들어 대왕대비

앞에 올린다. 대왕대비가 잔을 들면 풍악이 울리고, 올리기를 마치면 풍악은 그친다. 상

식은 꿇어앉아 작을 명부에게 준다. 명부는 작을 받아 주정에 도로 놓는다. 전찬은 또

명부를 인도하여 전하와 왕비의 주정으로 나아가 작을 올린다. 예 행하기를 모두 위 의

례와 같이 한다. 왕세자 이하에게 술을 바치는 것도 이와 같이 한다.141)

보는 것과 같이 대왕대비는 총 9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작을 받을

때도 북쪽을 향해 꿇어앉아 작을 상식에게 주면, 상식은 그것을 전하여

대왕대비에게 올린다. 또 대왕대비가 작을 들면 풍악이 울리고, 마치면

풍악은 그치며, 명부가 대왕대비로부터 작을 받으면 주정에 도로 놓아야

141) 법제처 역, 1981 같은 책 권5, ‘대왕대비에게 올리는 진연’ 부분,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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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대왕대비 아래 서열에 있는 이들, 왕대비, 왕,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에게도 똑같이 술을 올려야 한다. 의례가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

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제2작을 들 때는 금척 정재와 수명하황은 정재를 연행한다. 여민악 청평악이 연주되

면 여관은 진작명부를 인도하여 수주정으로 가서 남북으로 향하여 서게 하고, 여관은 잔

에 수주를 따라 명부에게 주면 명부는 이를 받아 자궁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여관에게

잔을 건넨다. 여관은 자궁께 잔을 바친다. 명부는 부복을 하고 자궁께서 잔을 든다. 이것

이 끝나면 잔을 여관에게 주고 여관은 빈 잔을 받아 명부에게 주면 명부는 잔을 받아

수주정에 놓는다. 여관이 명부를 이끌고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게 한다. 제3작에서 제7작

에 이르기까지 명부와 의빈척신 중 자궁의 뜻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은 의식으로 잔을

올리며, 나머지 의빈척신들은 자궁의 차소에서 잔을 올리고, 주정에 가서 술을 따라 임

금에게 잔을 올린다. 임금께서 잔을 들고 마신 후 잔을 돌려주고 주정으로 돌아오면 신

하들은 자리에서 물러난다. 매 작마다 이와 같이 한다.

....제3작에서 제6작까지 생략....

제7작에서는 수연장 정재를 연행한다. 음악은 여민악 하운봉곡을 연주하고 정재가 끝나

면 연주를 그친다. 처용무를 연행할 때는 악기와 당악기로 정읍악 여민악을 번갈아 연주

하고 첨수무를 연행할 때는 낙양춘곡을 연주하며, 정재가 끝나면 연주를 그친다.142)

위의 이야기는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 봉수당진찬 부분의 의주 기록이다.

여기서 혜경궁 홍씨는 총 7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대왕대비 때와 똑

같이 명부를 예시로 든다면, 명부는 무릎을 꿇고 여관에게 잔을 건네면

여관이 혜경궁 홍씨에게 잔을 바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명부는 부복을

하고 혜경궁 홍씨가 잔을 든다. 역시 이것이 끝나면 여관이 빈 잔을 받

아 명부에게 주고 잔을 받아 수주정에 놓는다. 임금에게도 잔을 올리는

것은 ꡔ국조속오례의ꡕ의 의주와 똑같음을 알 수 있다.

혜경궁 홍씨는 총 7작을 받았기에 왕대비에 비해 2작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혜경궁 홍씨가 어느 신분의 기준으로 7작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절의 횟수를 비교했을 때와 달리 ꡔ국조속

142) 수원시 역, 1996 같은 책 권2, 의주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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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례의ꡕ에 왕세자 및 왕세자빈이 받는 의주의 작례가 나와 있지 않기 때

문이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녀가 왕세자빈의 신분으로써 작례를 7작

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 다만 그녀가 왕대비와 왕비보다는

낮은 작레를 받았다는 측면에서 그녀의 신분이었던 왕세자빈에 알맞은

대우를 받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3) 봉수당진찬에 참석한 내외빈 분석

봉수당진찬은 국조속오례의와 비교해서 프로토콜에 견주어 어떻게 행

사가 치러졌는지를 알아볼 수도 있지만, 국조속오례의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치루었는지를 분석해서 자율성을 확보한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다. 왕실 의례의 규준이 허용하는 부분에서의 재량은 어떻게 확

보했는지를 통해 정조의 봉수당진찬에 대한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봉수당진찬에 참석한 내외빈이다. 봉수당진찬에는 유

례가 없을 정도로 왕실의 친척들이 많이 참석했다. 이때까지 가장 많은

진연의 참석자를 기록한 것은 숙종 12년(1686)의 진풍정이다. 숙종 9년,

10년 시행을 앞두고 논의되었던 진연은 대전유모, 왕비모, 동서반공신,

정2품 이상 대신, 삼사장관, 육승지의 부인이 참석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러다 숙종 12년에는 종친 부인도 참석하는 것으로 추가되었으며, 외연

명부를 줄이자는 건의, 종친과 외척의 수가 많다는 의견으로 인해 외명

부는 대전유모, 왕비모, 공주, 그리고 왕자 부인 등 열명 남짓으로 제한

되었다.143) 그러나 봉수당진찬에는 총 82명의 혜경궁의 인척들이 참석했

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명단과 촌수이다.

<표16> 봉수당진찬에 참석한 외빈 명단

143) 임혜련, 2018 ｢1795년(정조 19) 혜경궁의 화성행차와 봉수당진찬의 특징｣, 장
서각, Vol.40 p.241.

촌수 참석한 외빈 이름
숫자
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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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성
1촌 김기성(사위) 0 1

2촌

홍낙신(형제), 홍낙임(형제), 홍낙윤(형제),

홍낙좌(형제), 홍낙우(형제), 홍낙동(형제),

홍낙칭(형제), 홍수영(친조카), 홍후영(친조카),

홍철영(친조카), 홍취영(친조카), 홍서영(친조카),

홍위영(친조카), 홍기영(친조카), 김재창(손자),

김재삼(손자), 정의(손자), 민치성(사위의 사위),

홍혁(사위의 사위)

15 4

3촌

홍준한(작은 아버지), 홍용한(작은 아버지),

조진규(형제의 사위), 송항래(형제의 사위),

이종익(형제의 사위), 유기주(형제의 사위),

2 4

4촌

홍낙수(고종사촌), 홍낙유(고종사촌),

홍낙선(고종사촌), 홍낙관(고종사촌),

홍재주(친조카 아들), 조진관(고모의 아들),

심능정(작은아버지 사위), 원재명(작은아버지

사위), 박세칠(형제의 손자), 박제칠(외가 추정)

5 5

5촌

김용순(외가 추정), 김명순(외가 추정),

서준보(외가 추정), 박제일(외가 추정),

이도영(외가 추정), 조만영(외가 추정),

조인영(외가 추정), 조원영(외가 추정),

한원이(외가 추정), 이영린(외가 추정),

송일계(외가 추정), 홍기섭(친가 추정),

임원(외가 추정), 임수(외가 추정),

1 13

6촌

홍낙성(친할아버지 형제 손자),

홍탁보(친할아버지 형제 손자), 이희갑(외가

추정), 이희두(외가 추정), 이희평(외가 추정),

이희준(외가 추정)

2 4

7촌

홍의영(6촌의 아들), 홍대영(6촌의 아들),

홍선호(친가 추정),

홍세영(친가 추정),

4 0

8촌 홍낙수(친가 추정), 홍낙정(친가 추정),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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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봉수당진찬에 참석한 내빈 명단

외빈은 총 8촌까지 참석했다. 1촌은 1명, 2촌은 15명, 3촌은 2명 등으

로 가장 많이 참석한 촌수는 2촌이다. 뒤를 이어 8촌의 친척들이 많이

참석했다. 2촌에서는 손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풍산 홍씨들로 이루어져

있다. 8촌의 경우는 10명 모두가 풍산 홍씨 가문 사람들이다. 5촌과 4촌

에 이성 친척들이 많지만, 모두들 직 간접적으로는 풍산 홍씨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동성 친척인 풍산 홍씨는 순수 40여명이 넘는다.

내빈에는 총 4촌까지의 친척들로 혈연적으로 아주 가까운 인원들이 참석

했다. 2촌이 가장 많으며 뒤를 잇는 것은 3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2

촌에는 올케인 정부인 민씨를 비롯해서 올케와 손녀 등이 참석했으며, 3

촌에는 동성 친척이 4명 참석했다. 대부분 고모와 숙모, 혹은 조카 관계

다. 또한 4촌은 1명이 참석했는데 유인 홍씨로 고종사촌이다.

홍낙진(친가 추정), 홍낙염(친가 추정),

홍낙응(친가 추정), 홍낙경(친가 추정),

홍낙범(친가 추정), 홍낙헌(친가 추정),

홍낙흥(친가 추정), 홍석주(친가 추정),

촌수 참석한 내빈 이름
숫자
동

성

이

성
1촌 0 0

2촌

정부인민씨(올케), 정부인이씨(올케),

정부인정씨(올케), 공인이씨(손자의 부인) 공인

정씨(손녀)

0 5

3촌

정부인홍씨(고모), 정부인송씨(숙모),

숙인홍씨(3촌), 유인홍씨(조카), 유인홍씨(조카),

정부인심씨(조카 아내 추정), 유인김씨(조카

아내 추정)

4 3

4촌 유인홍씨(고종사촌)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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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정조가 초대한 혜경궁 홍씨의 친척들은 동성 8촌, 이성 6

촌의 범위로, 친가와 외가를 아우르는 폭넓은 만남의 자리였다. 특히 풍

산 홍씨와 관계되는 친척들이 60여명 참석할 정도로 풍산 홍씨를 각별히

배려한 자리임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주연자가 여성인

내연에서 남자 친척이 참석한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거의 파격에 가까운 초청이라고 할 수 있다. 격을 깨고서라도 초대

할 정도로 정조에게 풍산 홍씨와 그 외 가문들은 중요한 귀빈들이었고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참석해야하는 이유는 아마도 정조의 외척에 대한 화해의 손짓

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혜경궁 홍씨 가문의 세의 과시를 위한 것으로 추

측된다. 다만 정치적으로 척을 지게 된 홍인한 집안의 친척들은 초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행사에서 참석 여부를 구분 지었던 기준이 된

경국대전의 오복을 살펴보면, 그 범위가 직계로는 부·조부·증조부·고조부

의 4대에 미치고, 아래로는 자·손·증손·현손에게 이르며, 방계로는 백숙

부모·종백숙부모·재종숙부모, 조부의 형제인 종조부모·재종조부모, 증조

부의 형제인 종증조부모(5촌)에 이르는데,144) 봉수당진찬은 이를 더 넘어

서는 동성 8촌과 이성 6촌을 초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풍산 홍

씨에게 정조가 보내는 화합의 시그널을 당시의 시점에서 잘 알 수 있다.

또한 보통의 내연의 경우 백관들이 참석하지 않는 통례와 다르게 배종

백관이 참석했음을 알 수 있는데, 도성의 궁궐에서 베푸는 내연이었다면,

내연은 여성이 주빈인 은밀한 연회이기에 이들은 참석 받지 않았을 것이

다.145) 그러나 화성행궁에서 베풀었기에, 여느 내연과 달리 배종백관이

연향에 참여하였다. 다만 이들의 자리는 중앙문 밖에 마련되었다. 또한

연회도 초반부만 참여하고 바로 나갔다.

(4) 봉수당진찬의 정재

144) 한국법제연구원, 1993 ꡔ경국대전ꡕ, 한국법제연구원, p.240∼254.
145) 김종수, 2022 같은 책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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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종절성례의 원칙을 표방하면서 자신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검소하게 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146) 그로 인해 봉수당진찬이라는

자신의 생모의 연회도 반찬의 수 등을 고려해볼 때 어느 정도 그 예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행사는 혜경궁 홍씨 세의 과시를 보여

준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종절성례를 일관되게 추구할 수는 없었다.

그 예외적인 측면이 나타난 것이 바로 앞서 말한 의빈과 척신들의 대거

초청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이 공연적 요소들이다. 봉수당진찬에서 행해

지는 공연들은 다채로웠고, 화려했기 때문이다.

<표18> 정재의 비교

146) 송혜진, 2010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봉수당진찬의 공연사적 의의｣, ꡔ한국어
와 문화ꡕ, Vol.7. p.25.

인조6년(1630)
영조20년

갑자내연(1744)

정조19년

을묘(1795)
1작 헌선도 헌선도 헌선도

2작 수연장 포구락
몽금척

하황은

3작 몽금척 연화대무
포구락

무고무

4작 봉래의 금척무
아박무

향발무

5작 연화대 아박무 학무

6작 포구락 향발무 연화대무

7작 향발무 하황은무

수연장

처용무

첨수무

그 이후
무고무

처용무
처용무

선유락

검무

총 수 9건 8건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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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연향의 정재 상연을 비교한 것이다. 인조대와 영조대에 이르

기까지 헌작례에는 정재를 한 가지만 올렸다.147) 봉수당 진찬의 경우 2

작에서 2가지의 정재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이는 반복되어 7작에서는 무

려 3가지의 정재가 사용된다. 또한 인조와 영조의 경우 마지막 작에서

처용무로 마무리되는 관습적인 레퍼토리가 선례로 굳어진 반면, 봉수당

진찬에서는 <첨수무>, <검무>, <선유락> 등의 새로운 레퍼토리를 선보

였다.

대로 두 마리 학을 만들고, 푸른 날개옷과 흰 날개옷을 입은 두 여기를 그 속에 감춘

다. 돌아 날면서 춤추고, 연꽃통을 쪼아서 열고 물러난다. 두 어린 기녀가 연꽃에서 나온

다음에 연화대무를 춘다.148)

무엇보다 <학무>에서는 학이 연꽃을 쪼면 꽃 속에서 선동이 생황을 불

도록 시각적 효과를 주었다. 봉수당진찬에서 공연의 비중은 매우 높았으

며, 공연은 화려했고 시각적 볼거리가 많았음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봉수당진찬에서 행해지는 정재는 총 정재 인원은 다른 연향들에

비교해 많지 않았지만 각 정재에 투입되는 인원이 많았으므로 화려한 볼

거리를 제공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147) 송혜진, 2009 ｢봉수당진찬의 무대와 공연 요소 분석｣, ꡔ공연문화ꡕ, Vol18.
p.438.

148) 수원시 역, 1996 같은 책 권1. 악장.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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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왼쪽부터 정조을묘 연화대-고종 정축 연화대무-고종 신축

연화대무

<그림2> 왼쪽부터 정조 을묘 처용무, 순조무자 처용무, 순조 기축

처용무, 헌종 무신 처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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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정조 을묘 학무와 고종 정축 학무

6작에서 시연되는 연화대무는 다른 시대 연향들이 5명 내지는 6명의

인원으로 공연을 했음에 비해 봉수당진찬에서는 무려 32명의 인원으로

공연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그 화려함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처

용무 같은 경우도 인원이 많아서 다른 연향에 비해 대열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다른 공연들은 6명 내지 7명의 인원으로 치러졌음에 비해 봉수당

진찬에서는 역시 30여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졌다. 학무는 봉수당진찬의

백미라 꼽히는 부분인데, 이 정재에서는 인원의 차이가 더 도드라진다.

고종 정축년 시기 치러진 연향에서 학무는 단지 2명의 인원으로 이루어

진데 반해 봉수당진찬에서는 최소 25명 이상의 인원으로 이루어졌다. 이

를 통해 당시 봉수당진찬은 공연적인 측면에서 극적인 효과를 꾀했을 것

으로 추측된다.

정조는 봉수당진찬을 단순히 세자빈의 격으로만 맞추어서 간소하게 행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법도가 통하는 안에서는 화려한 요소들을 집어

넣으면서 혜경궁 홍씨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주려 했음을 잘 알 수 있다.

3. 봉수당진찬 도식과 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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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차도

반차도(班次圖)는 의궤에서 왕실 행사의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오늘날 결혼식 기념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와 같은 성격을 띠

고 있다. ‘반차(班次)’는 ‘나누어진 소임에 따라 차례로 도열하는 것’을 일

컫는 말로, 반차도를 통하여 우리는 행사 참여 인원, 의장기의 모습, 가

마의 배치 등 당시의 생생한 현장들을 접할 수 있다.149)

반차도는 반열도(班列圖) 또는 노부도(鹵簿圖)라고도 한다. 행사의 내

용에 따라 구체적인 명칭이 붙여진다. 궁중 행사의 의식과 늘어선 관원

들의 배치 상황이 정확히 묘사되어 있어 넓은 의미의 풍속적인 성격을

띤 기록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림의 앞과 끝에 행사 내역 및 참가 인원과

관직을 적은 좌목(坐目)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내용의 정확한 고증이

가능하다. 의식의 광경을 한 화폭에 효율적으로 담기 위하여 높은 위치

에서 내려다보는 식의 부감법(俯瞰法)을 사용하여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리고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을 위하여 꼼꼼한 공필(工筆)과 아름다

운 진채(眞彩)를 사용한다. 그림의 주제는 사연도(賜宴圖)와 진연도(進宴

圖)를 비롯하여 관례(冠禮) 또는 가례반차(嘉禮班次)가 많다.150)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에는 63면에 이르는 반차도가 수록되어 있다. 정조

의화성행차에서 그 행렬을 기록한 것으로, 1779명의 인원이 등장한다. 선

두에 위치한 신하들부터 혜경궁의 가마가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 것

이 특징이다.

149) 김문식, 2018 같은 책, p.45.
150) 문화재청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참조

(https://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jsessionid=JVhyT1vCv3Ra1auxp

uLYXGk1cvfS1kBMvdLzWzCD0l2Z1RjixdQbLKZaz6CFSbUU.cpawas_servlet_engin

e1?pg=/mem/uigweBanCha.jsp&pageNo=4_2_4_0)(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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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원행을묘정리의궤 반차도 중 한 장면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가 제작되던 시기는 실사구시로 대표되는 실학사상

이 널리 퍼지고 이를 지향했던 때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 따라 의궤의 제작과 반차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기존

의 의궤에 수록되는 반차도의 경우 16세기까지는 거의 의궤의 모든 그림

을 손으로 직접 그리는 구륵채색법151)이 행해졌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주 반복되는 부분에 한해서 판각된 형태를 사용해 윤곽을 찍어낸 후

그 위에 채색을 하는 판화 채색법이 등장하였으나 관례적으로 거의 사용

되지 않았다. 이후 정조대에 이르러 인쇄라고 부를 만한 판화기법이 정

착되었다. 원행을묘정리의궤 반차도의 모든 부분은 목판에 새겨 찍는 방

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정조대왕이 추구했던 실학사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기록들은 필사본의 한계로 다수가 제작되

기에 어려움이 따랐으나, 대량 인쇄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152)

반차도 외에 봉수당진찬에 대한 그림도 남아있다. 당시는 의궤를 제작

하는 행사가 끝나면 8폭의 기념병풍을 남겼는데, 이를 화성능행도(華城

陵幸圖)라고 부른다. 이 병풍 그림에 봉수당진찬도가 남겨져 있기 때문

이다.

151) 구륵채색법: 형태의 윤곽을 선으로 먼저 그리고, 그 안을 색으로 칠하여

나타내는 화법.
152) 제송희, 2012 ｢18세기 행렬 반차도 연구｣, ꡔ미술사학연구ꡕ, vol.273,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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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화성능행도 8폭 병풍 중 <봉수당진찬도> 부분

봉수당진찬도를 살펴보면, 봉수당 앞 계단에는 덧마루를 설치해 무대

가 되는 공간을 넓힌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백목장을 두

르고 뒤에는 대형 차일을 설치해 공간의 구분을 두었다. 봉수당의 온돌

방에 마련된 혜경궁과 내외명부의 자리는 주렴을 쳐서 가리고 정조의 자

리는 서편에 병풍이 둘러지고 바닥에는 호피가 깔린 모습을 하고 있다.

무대 가운데에는 무인이 무리지어 흥을 돋우며 공연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앞으로 편종과 진고가 놓여져 있으며 연주하는 악공들의 모습이 보인

다. 양쪽 옆으로는 융복(戎服) 차림의 신하들과 내빈이 하사받은 꽃을 앞

에 두고 앉아있다.153)

이상의 상황을 글로 남기는 것보다 그림으로 남겼을 때의 전달력은 확

153) 이미연, 2014 ｢화성원행을묘정리의궤 반차도 연구 ｣,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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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달라진다. 봉수당진찬도에 나타나는 정보들은 참여한 인원들의 역

할과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며, 아주 세세하게는 진찬에 공연을 한 공

연자의 복장, 연주된 악기의 종류, 장식에 쓰인 꽃과 화분, 장식품에 이

르기까지 실제 연향에 참여하는 것 같은 시각적 효과를 제공한다.

(2) 도식

도설은 행사에 사용되는 각종 상징물과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 제기,

악기, 가구 등의 기물, 행사 때 착용하는 특별한 복식 등을 그린 것이

다.154) 도설은 그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으나 기물의 명칭, 그림과 함

께 기물 제작에 들어가는 재료·분량·크기·장식 방법 등 설명을 같이 기

록한 경우도 나타난다. 이러한 그림은 기물의 모습을 더 자세히 묘사하

기 위하여 채색을 한 경우도 있었다.

원행을묘정리의궤에는 ‘도식’, 화성성역의궤에는 ‘도설’이라 표기가 되

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주로 도식이라 지칭하도록 하겠다. 먼저 ꡔ원

행을묘정리의궤ꡕ의 도식은 이전의 것들과 다른 편집 형태를 띠는데 그것

은 바로 권수에 독립을 시킨 것이다. 분량은 책 1권 정도를 할애하고 있

다.155)

도식은 가장 앞에 ‘화성행궁도’를 배치했다. 이후에는 행사도로 ‘봉수당

진찬도’가 이어진다. 이후 정재도, 채화도, 기용도, 복식도가 삽입된 다음,

‘낙남헌양로연도’가 배치된다. 14편의 정재도는 진찬에 설행하였던 것이

며, 복식은 춤을 추었던 여령과 기녀의 복식이고, 채화와 그릇은 모두 잔

치에 사용되었던 것들이다. 모두 봉수당진찬 의식에 속하는 그림임을 알

수 있다. 이어 알성도(謁聖圖)156), 방방도(放榜圖)157), 서장대성조도(西將

154) 유재빈, 2018 ｢원행을묘정리의궤 도식, 그림으로 전하는 효과와 전략｣, ꡔ규

장각ꡕ, vol.52, p.187.
155) 유재빈, 2018 같은 글 p.190.
156) 알성도(謁聖圖): 1795년(정조 19) 윤2월 10일 정조가 화성에 도착한 다음날 11

일 수원 향교의 대성전에 나아가 참배하는 광경을 그려놓은 그림
157) 방방도(放榜圖): 1795년(정조 19) 윤2월 11일 낙남헌에서 문무과 별시를 실시한

후, 이날 합격자를 바료하는 광경을 그려놓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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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城操圖)158),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159), 신풍루사미도(新豊樓賜米

圖)160) 등의 행사도가 나열되었다. 이후 혜경궁의 가마에 대한 자세한

도식 가교도(駕轎圖)와 배다리가 설치된 모습을 그린 주교도(舟橋圖 )가

이어졌다.

즉,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의 구성은 행사도, 기물도, 정재도 등 도식 형

식으로 분류하지 않고 행사별로 분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혜경궁의 진

찬과 관련하여 봉수당진찬과 설행된 춤(정재도), 배설된 그릇(기용도),

사용된 복식(복식도)을 이어서 배치하는 한편, 가마 도식은 행차와 관련

해서 반차도, 주교도 등과 함께 마지막 부분에 수록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161)

행사도의 순서를 열거하면 실제 거행 순서와 다름을 알 수 있다.

<표19> 1795년 원행의 계획과 실제

158) 서장대성조도(西將臺城操圖): 정조가 1795년(정조 19) 윤2월 12일 현륭원에 참

배하는 예식을 해하고 돌아오는 길에 화성의 서쪽 팔달산 정상의 서장대에

올라 성을 수비하고 공격하는 훈련과 야간 훈련을 실시하는 광경을 그려

놓은 그림
159)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 정조가 화성의 득중정에서 활쏘기를 하는 광경을

그려놓은 그림.
160) 신풍루사미도(新豊樓賜米圖): 정조가 윤2월 13일 혜경궁 홍씨에게 회갑잔치를

올리고 난 다음 날인 14일 신풍루에 친히 참석하여 사방의 백성과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내리는 광경을 그려놓은 그림.
161) 유재빈, 2018 같은 글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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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에서 따르고 있는 순서는 정조가 원래 의도했던 행사의 순서였다.

정조는 화성으로 출발하기 한 달 전 직접 행사의 순서와 의례들을 결정

하였다. 그러나 실제 원행을 떠났을 때 혜경궁의 컨디션 난조로 일정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결국 실제 행사는 일정들이 조정되었지만, 정조는

본래 의도했던 바를 살리기 위해 의궤 도식의 순서를 이렇게 배치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도식 안에서 봉수당진찬이 가장 앞을 차지하면서

그 중요도를 획득하게 된다.

<그림6> 원행을묘정리의궤 도식 중 봉수당진찬도

기물 도식도 특이점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기물도식들이 그 물건을

제작하거나 준비한 부서별로 나누어 표기한 것과 달리 행사와 관계된 내

용별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는 관리

자보다도 독자의 시각으로, 행사를 재수행하기보다는 행사가 기억되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편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리의궤가 의궤로서는

처음으로 인쇄 출간되었으며, 관청뿐 아니라 개인에게까지 다량 배포된

사실과 연관이 있다.162)

기물 등의 도식은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

다.

162) 유재빈, 2018 같은 글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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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원행을묘정리의궤 채화도

다만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봉수당진찬의 기물들은 실제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적게 그려진 것이 특징이다. 가령, 도식 ‘기용도’에는 탁자와 주전

자, 잔, 촛대 4가지 품목만이 종류별로 총 13점 그려졌다. 그에 비해 의

궤 본편의 ‘기용’에는 도식의 품목 뿐만 아니라, 반상, 시저, 쟁반, 합 등

식사를 위한 반상 용기, 국자, 칼, 집게 등의 조리 도구, 수건, 휘장, 보자

기, 방석, 돗자리 등의 직물 소품이 100여종 이상 포함되어 있다.

추측건대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 도식의 기준은 ꡔ국조오례의서례ꡕ인 것으

로 보인다. 연향에 대한 의궤는 숙종대와 영조대에도 제작되었지만 연향

의궤에 도식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도식의 모본으로

기존의 연향의궤를 삼을 수 없었고, 대신 전례서의 기본인 ꡔ국조오례의

서례ꡕ의 ‘가례’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는 ꡔ국조

오례의서례ꡕ ‘가례’편의 “준작도설”과 대응된다. 준작도설(尊爵圖說)에는

술을 놓는 탁자 2좌, 술병 8병, 잔7종이 그려져 있다. ꡔ원행을묘정리의궤

ꡕ에는 탁자가 5좌, 술병 5병, 잔3잔이 그려졌다.163) 술병과 술잔의 종류

는 간소화되었지만 그려진 품목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서례의

준작도설을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163) 유재빈, 2018 같은 글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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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봉수당진찬의 기록학적 가치

앞서서 의궤는 조선왕조시대, ꡔ국조오례의ꡕ와 함께 예법서의 규준으로

기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봉수당진찬도 이와 같은 규준으로써

기능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특수성이 많았던 봉수당진찬의

의례들이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이다. 먼저, 봉수당진찬은 전례

가 없는 행사였다. 왕실에서 왕실 어른들의 회갑연은 많았지만 궁궐 밖

에서 이루어진 회갑연은 혜경궁 홍씨의 봉수당진찬이 처음이었기 때문이

다. 또 연회장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도 봉수당진

찬이 처음이다. 가령, 영조대까지는 내연에 왕실 가족과 명부만 참여했는

데, 1795년(정조19) 봉수당진찬을 계기로 왕실 친인척 남성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내연의 의식에도 천세를 외치는 산호(山呼)절차가 도

입되었다.164)

이렇듯 봉수당진찬을 계기로 여성이 주빈이 되는 내연에 남자친척들,

즉 의빈과 척신들이 참여하기 시작하게 된다. 봉수당진찬은 이후로 왕실

연회에 있어서 본격적인 전례서적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를 자리 배치

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봉수당진찬에서 처음 내빈과 외빈이 같이

참석하게 되면서 나뉘게 된 자리 배치에 관한 부분이다.

“여관(女官)이 내외명부(內外命婦)의 시위(侍位)를 전영(前楹)의 주렴 안쪽에 북쪽을

상석(上席)으로 삼아 서로 마주보도록 설치하고, 배위를 전전(殿前) 좌우에 북향으로 설

치하고, 외위(外位)를 전정(殿庭)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의빈⋅척신의 시위를 전영(前楹)

의 주렴 밖 좌우에 북쪽을 상석으로 삼아 서로 마주보도록 설치하고, 배위를 전전(殿前)

좌우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전의(典儀)가 배종백관(陪從百官)의 선찬위(宣饌位)를 중양문

(中陽門) 밖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되 북쪽을 상석으로 삼아 서로 마주보도록 하고, 배위

를 ....(중략)“165)

내연에 왕실가족과 명부만 참석한 영조대까지는 여성과 남성의 공간을

164) 김종수, 2022 같은 책 p.603.
165) 수원시 역, 1996 같은 책 권2, 의주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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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렴으로 구획할 필요가 없었으나, 왕실 친인척의 남성이 내연에 참석한

1795년에는 봉수당에 주렴을 둘러치고, 내외명부는 주렴 안쪽에서 시연

하고, 의빈과 척신은 주렴 밖에서 시연하도록 하여, 여성과 남성의 공간

을 구분하였다. 그런데 처음으로 의빈과 척신이 내연에 참석한 1795년에

는 명부의 배위와 의빈 및 척신의 배위가 다 같이 당 앞에 마련되었으므

로 서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차를 두고 배례하였다. 즉, 연향을 시

작할 때 내외명부가 먼저 혜경궁에게 재배하고 주렴 안쪽의 시위로 들어

가면, 의빈과 척신이 당 앞으로 나와 임금과 함께 재배하였고, 연향을 마

칠 때는 왕과 함께 의빈 및 척신이 재배하고 나간 다음에 내외명부가 당

앞으로 나와 재배하였다.166)

이후 내연에 남성 친척, 즉 의빈과 척신이 참석하는 것은 정례화가 된

다. 이뤄진 행사가 권위를 획득하게 되면, 그 행사의 의식은 정례화가 된

다. 즉 정례화가 되면 전례서의 기능을 하는 행사는 왕실에서 권위를 획

득했다고도 할 수 있다. 봉수당진찬은 그 행사가 시연된 이후 권위를 획

득했던 것 같다. 왕실은 남성친척이 내연에 참석하는 이 새로 생긴 전통

을 잘 이행하기 위해 명부와 의빈 척신의 배위를 다른 곳에 마련하여 시

차를 두고 배례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1809년(순조 9) 혜경궁 관례 60

주년 경축 진찬에서는 명부의 배위를 안쪽의 서정(西庭)에 마련하고, 의

빈⋅척신의 배위를 바깥쪽의 동정(東庭)에 마련하여 시야를 차단했으므

로, 좌⋅우 명부와 의빈⋅척신이 동시에 배례(拜禮)할 수 있었다.167)

혜경궁의 회갑을 기념해 열렸던 봉수당진찬은 이후 왕실에서 회갑을

맞이한 고종 5년(1868) 신정왕후 회갑진연에 선례가 되기도 했다. 이때

의 진연은 봉수당 진찬과 참석자 및 자리 배치가 거의 유사하였다. 다만

당대 왕실 구성원의 차이로 인해 신정왕후 회갑연에는 대원군과 부대부

인이 참석하였고, 세자내외는 없었다. 그리고 19세기에 전체적으로 왕실

의 행사가 많아졌고, 규모가 확장되었던 것과 연관하여 하루에 끝난 것

이 아니라 야연과 회작이 이어졌지만, 남녀 구분 없이 함께 참석하여 발

로 구분했던 것까지 봉수당 진찬과 같았다.168)

166) 김종수, 2022 같은 책 p.460.
167) 김종수, 2022 같은 책 p.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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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봉수당진찬의 기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례서로써, 그리고

전통으로 기능하게 되면서 ꡔ오례의ꡕ에 버금가는, ꡔ오례의ꡕ의 사례집과도

같은 하나의 의례서로서 가치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여기서

봉수당진찬의 기록학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의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봉수당진찬

부분은 당시 의궤들이 진찬의궤라 하더라도 관리들의 참고용 보고서용으

로 소량 제작되어서 독자를 배려하는 점이 없었음을 우리는 앞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는 그간의 의궤들과 달리 활자본

으로 인쇄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배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

리는 의궤가 분상용이 아닌 배포용임을 확인했다. 또한 전례서적 기능을

하면서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 이후에도 궁중 연회에 관해 기록한 진찬의궤

나 진연의궤는 활자본으로 제작되었다. 이런 종류의 의궤는 궁중에 내입

하거나 각 기관에 분상하는 것 외에 배포처가 수십 곳에 달하였다. 또한

정연한 기록 형식 체제를 갖추는 것도 다른 의궤들과 달랐다.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는 이전의 의궤들이 진연청의 도청과 각 방에서

업무 수행 과정상 작성해둔 등록을 그대로 옮겨 등서한 책자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과 달리, 전체 내용을 권으로 나누고, 각 권의 내용 또

한 여러 내용 항목에 따라 나누어 정리하고 수록하는 등 편찬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의궤는 철저히 독자들을 고려하

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

봉수당진찬 부분의 기록학적 가치를 알 수 있다. 조선시대였음에도 불구

하고 우수한 인쇄 체제를 바탕으로 무려 왕실에서 제작한 배포용 의례서

로서의 희소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 많은 의궤들 중에서도 ꡔ원행을묘정

리의궤ꡕ가 좀 더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봉수당진찬 부분이 기록학적으로 갖는 의의는 역사적 가치

다. 앞서 봉수당진찬을 설명하면서 정조가 혜경궁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

려 했음을 언급한 적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진찬의 기록은

가치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168) 임혜련, 2018 같은 글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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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봉수당진찬은 정치적인 맥락에서도 큰 의의를 차지하는 행사이

자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조와 혜경궁 홍씨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였고, 사도세자가 얼마나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다. 정조는 그로 인해

늘 왕실의 권위가 서지 않는 것을 걱정했고 초반에 정치적으로 입지가

낮았던 것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조가 던진 승

부수는 특이하게도 화성 건설이었는데, 국가적 이상향을 표방하면서도

군권의 집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편이기도 해서 명분 측면으로도

좋았다. 이런 요새를 건설할 정도로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만

천하에 공표하기 위해 정조는 궁궐에서 화성으로 원행을 결정한다. 화성

으로 행차를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 ‘현륭원’에

참배한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화성행궁의 봉수당에서 어머니 혜경궁의

회갑을 기념해 진연을 연다. 이것이 대략적으로 얽혀 있는 봉수당진찬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봉수당진찬에는 조금 더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다. 이를 밝히

려면 혜경궁의 가계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먼저 혜경궁의 아버지는 홍

봉한이다. 홍봉한에게는 형제가 있었는데, 홍인한, 홍준한, 홍용한이 그들

이다. 홍봉한은 혜경궁이 세자빈으로 간택된 해에 문과에 급제하고, 영조

대에 영의정까지 역임하면서 경세가로 활동하였다.169) 구체적으로 홍봉

한은 좌의정과 영의정을, 홍봉한의 동생 홍인한은 호조참판-도승지-이조

판서-우의정을 지내며 승승장구한다. 홍봉한의 맏아들인 홍낙인도 승지-

이조참판-대사헌-도승지, 둘째 아들 홍낙신과 홍낙임은 승지, 홍봉한의

사촌인 홍송한은 공조판서-형조판서, 조카인 홍낙성은 형조판서-이조판

서, 조카 홍낙명은 이조참의-대사간-대사헌을 지냈다. 영조에게 유례없

이 신임을 받는 외척 가문으로 득세를 하게 된 것이다.

169) 김문식, 2015 ｢혜경궁 홍씨 가문의 정치적 위상｣, ꡔ문헌과해석ꡕ, Vol.73 p.130.



- 89 -

<그림8> 혜경궁 홍씨 가계도

그러나 당시에는 노론 계열간의 계파싸움이 극심했는데, 홍봉한을 따

르는 부홍파와, 홍봉한을 공격하는 공홍파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을 했

다. 공홍파는 기행을 일삼는 사도세자를 공격했고, 홍봉한과 혜경궁 홍씨

집안은 수세에 몰렸다. 홍봉한과 그의 집안은 결국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죽는 사건, 임오화변(壬午禍變)을 방관하게 된다. 당시 부홍파와 공

홍파의 싸움은 정말 치열했는데, 공홍파들은 홍봉한을 비루한 소인으로

지칭하고 임오년의 역적이며 세손의 역적이라 칭하기까지 했다.170) 결국

홍봉한은 영조에게 그 자신이 먼저 뒤주에 갇혀 죽기를 권하면서 사도세

자를 버리게 된다. 그러나 홍봉한은 혜경궁 홍씨의 아버지였으므로, 사도

170) 김백철, 2016 ｢정조초반 명의록과 왕권의 위상｣, ꡔ대동문화연구ꡕ, Vol95.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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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를 버렸을지언정 집안의 부흥과 딸인 혜경궁 홍씨의 명예를 위해 다

시 한 번 노력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세손인 정조를 왕으로 옹립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임오화변 이후, 홍인한은 세손인 정조의 외종조부가 되는 것을

미끼로 안으로는 정후겸(鄭厚謙) 모자와 밖으로는 윤양후(尹養厚)·홍지해

(洪趾海) 등과 결탁하여 위세를 부렸으며, 정조의 보호를 내세워 군신의

예에서 벗어난 일을 자주하여 정조의 미움을 받았다. 그리하여 정조와

사이가 나빠지자 다른 풍산 홍씨들이 시파에 가담하여 정조를 보호하였

으나 그는 벽파에 가담하여 정조의 즉위를 반대하였다. 정조는 즉위한

직후 자신의 대리청정을 반대한 홍계희 일족과 홍인한, 정후겸 등을 처

벌하고 그 의리를 밝힌 명의록(明義錄)을 편찬했다. 이 때 혜경궁의

삼촌인 홍인한은 죽임을 당했다. 이후 정계에서는 홍봉한까지 처벌하라

는 논의가 거세게 일어났고, 그의 아우인 홍용한은 정후겸과 혼인을 약

조했고, 홍봉한의 아들인 홍낙임은 정후겸과 결탁을 했던 것으로 지목되

었다. 홍낙임은 1777년(정조 1)에 홍계희의 손자인 홍상범(洪相範)이 일

으킨 반역 사건에도 연루되어 다시 위기를 맞았다.171)

이렇듯 정조 초년에 풍산 홍씨가는 굵직굵직한 사건에 연루되어 많은

위기를 겪었으며 그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다.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칭할

정도로 위축되었는데, 당시 사족 중에서는 풍산 홍씨를 공격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정조 19년(1795) 윤 2월, 정조는

화성에 행차하여 현륭원에 참배하고 화성행궁의 봉수당에서 모친인 혜경

궁의 회갑연을 열었다. 이것이 바로 봉수당진찬이다. 정조는 이 행사를

통해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했고, 외가인 풍산 홍씨의

명예도 회복하려 했다. 혜경궁의 친척들을 대거 초대하여 그들과 화합하

는 자리를 마련한 뒤, 화해를 요청하려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갑연

이라는 봉수당진찬의 이면에 가려진 정조의 정치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

다.172)

그렇기 때문에 봉수당진찬은 그 어느 때보다 호사스럽게 기획되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내빈과 외빈의 참석 인원에서, 그리고 정재의 변화에

171) 김문식, 2015 같은 글 p.130.
172) 김문식, 2015 같은 글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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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의 맥락 속에서 중요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봉수당진찬’, 그날의 행사이기 때문에 봉수당진찬의 기록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위치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역사가들에게도

중요한 사료로서 기능하게 된다. 봉수당진찬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

한 기록학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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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의궤는 ꡔ오례의ꡕ와 비교해보았을 때, ꡔ오례의ꡕ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

성된 일회성 의주로서 기능했으나, 시간이 흘러 전례서로 기능하게 되면

서 오례의와 같은 위상을 갖게 되기도 한다. 또한 등록과의 비교를 통해

서 등록과 같은 공문서 모음집으로서의 성격을 알 수 있었으나 의궤청

설치 여부가 의궤와 등록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되어, 등록과 대비되는

의궤의 위상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의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궤의 한 종류인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를

분석했다.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의 제작방식과 구성을 살펴본 뒤 원ꡔ원행

을묘정리의궤ꡕ의 기록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ꡔ원행을묘정

리의궤ꡕ가 정연한 기록체제를 갖추고 배포용으로 만들어진 의궤라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후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 봉수당진찬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뼈대가 될

수 있는 개념부터 살펴보았다. 진연, 진찬, 연향, 진작 등등의 난립하는

개념들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봉수당진찬과 관련된 ‘진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진찬과 관련된 의궤들을 비교 분석하여 특히

목차 부분에서 유의미한 특징들을 도출해냈는데, 그것은 바로 ꡔ원행을묘

정리의궤ꡕ를 기점으로 해서 ‘악장’, ‘치사’, ‘전문’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 바로 전 의궤와 바로 뒤 의궤를 분석해서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를 상대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게 했다. 이후 행해

진 것이 봉수당진찬 부분에 관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봉수당진찬을 분

석했는데, 봉수당진찬을 오례의와 비교해서 행례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혜경궁이 받은 절의 횟수와 작례 등을 오례의와 비교해서

특이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법도가 통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화려

한 의식을 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정재를 화려하게 꾸민다거

나, 내외빈을 광범위하게 초대해서 세를 과시한 것이 그렇다. 또한 봉수

당진찬의 반차도와 도식을 분석해서 정조의 행사에 대한 집념과 도식의

규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록학적인 가치를 3가지로 나



누어 분석했다.

첫 번째는 전례서로써의 가치로, ꡔ오례의ꡕ에 기반해 일회성 의주로 기

록되었지만 후대로 전해지면서 오례의에 버금가는 전례서로써의 가치를

획득한 것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 정보적이고 증거적 가치를 갖는 여타

의 기록들 특징과 더불어 왕실 기록으로써는 드물게 배포용 목적으로 만

들어졌다는 제작 목적의 특수성이 이 기록의 가치를 드높여준다. 세 번

째로 정조와 혜경궁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봉수당진찬은 정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줌과 동시에 어머니 혜경궁의 위상을 높여주는 수단으로써

이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에 역사적

가치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의궤라는 기록 자체가 조선시대에서 매우 특수하고 희귀한 기록류인

데, 이 중에서도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의 ‘봉수당진찬’ 부분은 더욱더 특수

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과 내용 그 모든

것이 다음 의궤의 분수령이 될 정도로 이 전의 의궤들에 비해서 한 발

더 앞서나간 형태를 띠고 있는 것만 해도 그렇다. ‘봉수당진찬’ 부분은

당시의 기록문화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까지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봉수당진

찬’ 부분이 갖는 기록학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ꡔ원행을묘정리의궤ꡕ 봉수당진찬 부분과 관련하여 이런 기록학적

인 분석을 하는 논문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 대부

분의 이와 관련된 논문들이 행사의 일부분, 가령 음식과 정재 등에 천착

해서 좁고 깊게 분석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록학적인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기록학적으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를 통해 봉수당진찬 부분은 그 기록학적 가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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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ꡔRecord of the Royal Visit to Hwasungꡕ is an episodic royal

document that initially served as a temporary ritual guide. However,

as time passed, it evolved into a comprehensive record of precedents,

resembl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ꡔ오례의(Records of Precedents)ꡕ.

It can also be compared to 등록 and shares similarities as a

compilation of official documents. However, the decisive difference

between the ꡔRecord of the Royal Visit to Hwasungꡕ and 등록 lie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the place of making uigwe. This contrast

allows for the identification of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 th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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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ꡔRecord of the Royal Visit to Hwasungꡕ.

The ꡔRecord of the Royal Visit to Hwasungꡕ was created in 1795

during King Jeongjo's reign, after his return from the ritual journey

to Hwaseong. Unlike other ritual guides that were prepared with a

multi-room system (1-room, 2-room, etc.) based on the preparations

for the ceremony, the ꡔRecord of the Royal Visit to Hwasungꡕ was

uniquely compiled by six administrators under the the place of

making uigwe. The documents were collected and edit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the place of making uigwe. Notably, the ꡔRecord

of the Royal Visit to Hwasungꡕ was the first ritual guide compiled

using moveable metal type printing, intended for distribution rather

than limited to internal use. It was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readers as promotional material, making its record-keeping system

more organized and coherent.

The contents of the ꡔRecord of the Royal Visit to Hwasungꡕ

primarily focus on a festive ritual called 봉수당진찬. This ritual

became the central theme of subsequent 진찬 ritual guides, which

added the sections of "악장", "치사“, and "전문" after the ꡔRecord of

the Royal Visit to Hwasungꡕ.

The 봉수당진찬 described in the ꡔRecord of the Royal Visit to

Hwasungꡕ refers to a celebration held for King Jeongjo's mother,

Queen Hyegyeonggung Hong, to commemorate her sixtieth birthday

at the Hwaseong Bongsudang. Analyzing the records of this ritual

provides insights into various aspects, such as the number of bows

performed compared to 속오례의, the number of small rit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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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 the count of internal and external guests, and so on.

These details help to understand the authority of the royal court's

regulations and the status of Queen Hyegyeonggung Hong.

Additionally, analyzing the layout and diagrams of the 봉수당진찬

offers insight into King Jeongjo's dedication to the ritual and the

standards of its presentation.

The ꡔRecord of the Royal Visit to Hwasungꡕ, specifically the 봉수

당진찬 section, served as a precedent and guideline for subsequent

jinchan ceremonies during King Gojong's reign. As it was created for

distribution purposes, it follows a well-organized record-keeping

system, adding scholarly value as a historical document. Finally, the

political intention to elevate Queen Hyegyeonggung Hong's political

status through the jinchan ceremony adds historical context and

significance. This contributes to the historical value of the ꡔRecord of

the Royal Visit to Hwasungꡕ.

Keywords: Record of the Royal Visit to Hwasung, Uigwe,

Bongsudangjinchan, Jinchanuigwe

Student Number: 2021-2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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